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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의 화합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가 

지난 12월 6일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개최

직무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기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

회’는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대전교도소, 광주교도

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목포교도소, 청

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등 8개 팀이다. 

교정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평소 보유한 능력과 대

회를 준비하면서 향상시킨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의 역량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

고 전했다. 

직무역량 경연대회의 종목은 체력 평가, 응급구조, 

종합전술 총 3개로 구성되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체력을 평가하는 체력 평가는 턱걸이, 점프 

스쿼트, 레그턱, 중량(더미) 릴레이 달리기 등의 종목

으로 실시되었다. 응급 구조는 장비 착용, 화재 진압, 

환자 구조, 환자 이송, 앰블런스 탑승을 대상으로 위

기 상황에서 수용자와 직원을 구조하는 능력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 등 각종 우발 

상황에 대한 종합상황을 평가하는 종합전술 종목은 

장비 착용, 통로 개척, 사격 및 인질 구조, 보호장비 

착용, 수색 및 구조로 진행되었다. 경연 종목에 대한 

평가는 임무 완료 최소 소요 시간순으로 감점 요소 

발생 시 페널티 시간을 부여했으며, 종목별 순차적으

로 진행되었다. 

한편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는 울산

구치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지수 교위, 황정

목 교위, 이정직 교사, 최갑우 교도가 최우수선수의 

영광을 안았다. 준우승은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

소와 원주교도소는 장려상,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청주교도소가 노력상을 받으며 대

회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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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선도적 수용 모델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근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여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

고 있는 것. 여느 교도소와 달리 여성 수용자 비율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경북북

부제3교도소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선도적 수용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역사와 오늘 07교정 플레이스



‘폭행사고 예방의 날’ 운영이 대표적이다. 수용자 중에

는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수용자, 타 수용자 폭

행에 다소 취약한 소년 수용자 및 장애인 수용자가 존

재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러한 수용자를 사전

에 파악하고 수용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동시에, 음

성적 서열 문화와 잘못된 수용자 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주 1회 폭행사고 예방의 날을 시행함으로써 교

정사고 예방에 힘쓴다.

아울러 건강한 수용 생활의 밑바탕인 의료 처우 향상

을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한 각 진료과 상담 및 

진료, 바깥 못지않은 진료시설에 외부 전문의를 초빙

해 시행하는 치과 진료 등도 시행 중이다. 경북북부제

3교도소가 지난 10월 ‘2024년 상반기 인권보호 우수기

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최초의 성비 균형 교도소’를 향한 노력

1981년 10월 청송제3보호감호소로 개청한 직후부터 

지금껏 남성 수용자만 수용해 온 경북북부제3교도소

는 내년 1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여성 수

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 수용자도 수용할 수 있도

록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이 남녀 수용자 수용시설

로 바뀌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번 기능 전환

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

다. 여자 수용자 수가 적고 관련 시설이 미미한 여느 교

도소와 달리 여성 수용자 비율을 최대한 늘려 ‘성비가 

균형을 이루는 최초의 교도소’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안청사를 중심으로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여성 수용자들이 지낼 수용동 리모델링에 착

수해 12월 5일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 수용 물

품 및 여성 수용자 전용 직업 훈련장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본격 수용에 돌입할 계획이다.

질서 확립과 세심한 처우로 보호하는 수용자 인권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각종 사건, 사고와 수용자 간 인

권 저해 행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직원들

은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 향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

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성공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직원 복지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지난 반년간 새로운 형태로의 기

능 전환을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

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고 있기에,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

은 일터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이 각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

록 청송군이 갖춘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가족 응원 프로그램 등도 개설해 직원

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향상에도 일조한다.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 개선에도 적극

적이다. 작년 보안과 직원휴게실을 쾌적하게 리모델링

함과 동시에 소파 교체, 제빙기·커피머신·안마의자 등

09교정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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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비했다. 또한 야간 근무 상황대기실을 1인실로 구

성하고, 내년 본격화될 여직원 전입에 대비해 상황대기

실별 개별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원 휴식 여건을 

한층 개선했다. 또한 앞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1/3 정도

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 확

충은 물론, 체력단련장 내 여성 직원을 위한 운동기구

도 도입할 예정이다.

남다른 개척정신으로 확립할 ‘튼튼한 균형미’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포함해 청송군 내에 자리한 4개 

교도소는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다. 그래서일

까. 이곳 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는 편이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매

년 지역 우수 학생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위문금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

다. 일손 부족으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

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도 꾸준

히 진행 중이다. 

청송군은 이 같은 상생 노력에 복지시설 확충으로 화

답하려 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여성 수용자 수용

을 위한 시설 개선에 돌입하자, 진보면 내에 여직원 대

상 무상 임대 원룸, 키즈카페 등을 한데 모은 이른바 ‘교

정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경북북부제

3교도소도 여성 직원 10명 한지 특채를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에 옮

기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사실상 하나의 교도소 안에 

남성 교도소와 여성 교도소를 함께 운영하는 선도적 

수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

무를 앞두고 있다. 오선호 소장과 전 직원은 한목소

리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만만치 않겠지

만, 그 이상의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당면 과제를 하

나씩 해결하며 튼튼한 균형미를 갖추겠다”는 굳은 

각오를 전했다.

11교정 플레이스 + 역사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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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성비 균형 교도소’로 거듭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그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서 활약한 조직이 있다.  

남재현 팀장을 필두로 유관 부서 직원 10명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성공적  

기능 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여성 수용자 수용TF가 그 주인공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원팀 정신’으로  새 역사를 쓰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 수용자 수용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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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수용 관리를 위한 다각적 협업

여성수용TF는 7월 첫째 주부터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여성 수용자 수용

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구체화했다. 아울러 청주여자교도소, 거창구치소 

등을 견학하며 여성 수용자의 수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경북북부제3교도

소의 여건에 걸맞게 개선 및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수용동 리모델링 구조 확립과 공사 감독, 여성 직원 충원 계획 수립 등 

이번 과업의 뿌리와 줄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부터 수용 거실 벽지 종류

와 색, 옷걸이 부착 위치 등 사소한 일까지 우리 TF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됐

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 매 회의의 주요 의제 논의

는 물론,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옥석을 고르는 과정도 동시

에 이뤄졌죠.”

여성수용TF는 각 의제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에 반영하는 

일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관련 논의 시에는 공사 담당자 

및 외부 공사 책임자를, 여성 수용자 처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회

복귀과 직원을, 부인과 진료에 대한 내용은 의료과 직원을 회의에 초청해 각 

분야별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을 속속 완성한 것이다.

도전적 과업의 성공을 위한 특별 조직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2024년 최대 화두는 단연 ‘기능 전환’이었다. 단순히 일부 수

용동을 할애해 소수의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40년 넘게 남성 수용자가 

사용하던 수용동을 여성 수용자 수용동으로 재구성해 사실상 2개의 작은 교도소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수용 모델을 만들어야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이번 기

능 전환에 큰 힘을 쏟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 수용자 수용TF(이하 여성수용TF)는 이토록 중요한 과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지난 7월 출범시킨 특별 조직이다. 복지과장인 남재현 

팀장을 비롯해 여성 수용자 수용과 관련 있는 각 부서별 실무 직원 10명이 한데 모

인 여성수용TF는 하반기부터 활동에 돌입, 지금껏 여성 수용자 수용과 관련된 다양

한 사안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 왔다. 각자의 고유 업무와 별

개로 여성 수용자 수용에 관한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

았지만,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오히려 도전정신을 더욱 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게 남재현 팀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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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형 수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마련하다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 여성 수용동 내에서 여성수용TF가 가장 큰 공을 

들인 공간은 목욕시설이다. 여성 수용자는 일어선 상태에서의 샤워를 선호하는 

남성 수용자와 달리 앉아서 하는 목욕을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다수의 여성 수용자가 일반 목욕탕처럼 앉아서 씻을 수 있을 수 있

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의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남녀 수용동을 가로지르는 벽을 새로 설치하고, 접견실을 남녀 

수용자 각각이 사용할 수 있도록 2개로 늘리는 등 단순 리모델링 이상의 공사도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수용 관리 편의성도 두루 고려했

음은 물론이다.

그간 남성 수용자만 수용하다 보니, 올 상반기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남

성 직원만 근무했다. 따라서 전 직원의 1/3을 차지하게 될 여성 직원 관련 복지

시설이 전무했는데, 이를 확충하기 위한 활동도 여성수용TF에서 담당하고 있

다. 1인 상황대기실 개별 난방시설 설치, 체력단련장 내 여성 직원 선호 운동기

구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당분간 계속될 여성 수용자 수용TF의 활약상

11월 말 현재 여성 수용동 리모델링 공정률은 95%를 넘어섰다. 여성수용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 남재현 팀장은 “여성 수용동 준공 이후에

도 여성 수용 물품 구입 및 비치, 미용 직업훈련장 설치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긴

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성 직원 충원을 위한 방안도 여러 방면으로 모색 중인데, 최근에는 이 중 10명을 

한지 특채로 충당하기 위한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 온 발자

취를 돌이켜 보면, 12월에도 예정돼 있는 현안 외의 다양한 돌발 이슈가 도출될 것

으로 보이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순간까

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내년 1월 여성 수용자 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성수용

TF의 활동은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성 수용자 관리 안정화를 위한 후

속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조직이 바로 여성수

용TF이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은 앞으로 또 어떤 활약상을 펼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TF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어느덧 TF 활동이 반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TF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교도소 전 직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

에 여성 수용자 수용을 위한 제반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됐

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

작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성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며 

나타날 다채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 역사의 새로운 막을 연다는 자부심으로, TF 해산이 선

언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합시다. 경북북부제3교

도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성 수용자 수용 TF  남재현 팀장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는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

램 <나 혼자 산다>에서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풀

코스 완주에 성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올해 11월

에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뉴욕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명실공히 2030세대 러닝 열풍의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실제로 기안84의 영향력 때문일까.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

로 한 러닝 열풍이 매우 뜨겁다. 혼자 달리는 러너도 많지

만, 러닝 크루에 가입해 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러닝 기록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행위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

러닝 열풍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요즘 2030세대가 러닝족으로 새롭게 유입되면서 과거와 다

른 러닝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만

족과 스스로 힐링에 집중하는 문화, 즉 ‘힐링 런’이 대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힐링 런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시

장이 들썩이고 있다. 우선 러너의 증가로 인해 각종 러닝 행

사의 티켓팅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졌고, 일상복과 러닝화를 

다채롭게 매치하는 ‘러닝 코어(running+core)룩’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러닝 제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패션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운동

화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3조 1,300억 원에서 2023년 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러닝화 시장 규모만 1조 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편집숍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러닝화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라톤 등 러닝 행

사가 많은 9월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가량의 연간 성장

률을 기록했다. 백화점 3사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9월 러닝화 카테고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스포

츠 슈즈 매출도 각각 20%, 35.5% 올랐다. 이처럼 러닝족이 

늘어나고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러닝화 시장은 점차 세분화 및 확장되는 추세다. 

재미까지 챙기는 이색 러닝의 등장

이처럼 러닝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기록에 상관없이 뛰는 행

위 자체를 즐기는 ‘펀러닝(Fun-running)족’도 생겨났다. 펀

러닝족에게는 극한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역시 

신나는 ‘축제의 장’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펀러닝족들을 

겨냥해 이색적인 콘셉트의 러닝 행사도 앞다투어 생겨나고 

있다. 이색 러닝 대회는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하고 즐거운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문화기획소 1986프로덕션은 지난 9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에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빵으로 채운 열량을 소

모하자는 콘셉트의 ‘빵빵런’을 개최했다. 베이커리 브랜드 

도제식빵과 함께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을 사단법인 ‘프렌

즈’와 대전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캠

페인도 진행했다. 

스타그램에 ‘#러닝’이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글은 379만 개,  

‘#런스타그램’은 127만 개, ‘#러닝크루’는 62만 개에 육박한

다. 스포츠 패션업계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러닝의 인기 요인으로는 골프나 테니스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골프와 테니스

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고, 특정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러닝은 오직 운동복과 러닝화만 착

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

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이다. 또한 경기가 불황으로 접

어들면서 비교적 가성비가 뛰어난 러닝이 인기를 끌게 되었

다는 의견도 있다.

식을 줄 모르는 러닝 열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강 변이나 공원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러닝 열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러닝 인구는 대략 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러닝의 매력에 빠진 것일까?

글 송유진 문화칼럼니스트

또한 기업과 브랜드에서는 이색 러닝 대회를 고객 마케팅 

행사로 진화시키는 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

제들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2024 장보기오픈런’을 개최했다. 장보기오픈런은 장보기와 

러닝을 유쾌하게 결합한 이색 러닝 행사로 참가자들은 출발

지에서 장바구니에 원하는 상품을 담고 5km를 완주하면 장

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지자체도 이색 러닝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천

구청에서 주최한 ‘금천구청장배 건강달리기 대회’는 참가비 

만 원에 사은품뿐 아니라, 5·10km를 뛰면 수육과 두부김치 

등 풍성한 먹거리를 주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정식 명

칭보다  ‘수육런’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해졌다. 올해로 20

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대회 접수 당일 접속자 폭주로 금천구청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2030세대는 기록이나 순위에 연연하는 대신 행사에서 제공

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려

는 성향을 보인다. 그런 점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러닝 대회는 앞으로 더욱 진화하고, 인기

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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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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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수용자 일반론

Ⅲ. 외국인 수용자 처우 변화

Ⅳ.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

Ⅴ. 결론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국문요약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

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

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

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

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

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

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

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

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

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 주제어 : �외국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처우, 외국인전담교도소, 외국인전문교도소,  

국제수형자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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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

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

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2. 선행연구의 분석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

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행형법의 시

대에서 2007년에 전면 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시대로 크게 변화하면서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류여해(2009), 허경미

(2017), 김현중 외(2021) 등 다수의 논문에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 개정되지 않

고 있거나 또는 규정의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위 규정은 형집행법

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다만 최근의 논문에서까지도 위 지

침을 언급하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일관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못하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 두 번째, 김진영(2011)의 논문 외 다수에서, 외국

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변화

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 있던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

지하면서, 특별히 외국인 수용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형집행법 및 시행

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에서 반영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집

행법 등에 따라 일반수용자처럼 빈틈없이 처우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부분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지하면서, 혹은 새로운 형집행

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설명의 부족은 다수의 학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 변

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수

용자 처우의 변화를 법률과 지침을 포함한 규정과 교정실무(법무부, 2023)를 포함한 교

정현장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I. 서론

1. 문제점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도 약 1,788만 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19 영향으

로 2020년 외국인 입국자는 약 266만 명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2021년도

에는 그 수가 약 105만 명으로 더욱 줄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약 34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외국인 입국자 증가 추세는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22: 3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교정통계연보, 2023: 83)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는 범죄 발생

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1)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

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

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표 1>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총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
불체율

계 등록 단기 거소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264,044 1,015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293,150 1,316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281,857 1,674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262,251 1,427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269,532 3,725 18.3%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2, 82, 재구성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계속적으

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의 과밀화 현상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 

1) �불법체류 자체로도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94조 7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고, 불법체류 그 자체보다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예비적인 단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교정본부는 불법체류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

로 입소하는 자를 공안관련 사범으로 지정하고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입소부터 구분수용 등 그 처우에 있어 

특별히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있다.

외
국
인 

수
용
자 

처
우
의 

변
화
와 

개
선
방
향 

연
구

23교정 아카이브 + 교정 포커스 1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우
즈
베
키
스
탄

합계
30

(2.5%)
38

(3.0%)
36

(1.9%)
51

(2.6%)
56

(2.7%)
49

(2.4%)
60

(2.6%)
100

(4.1%)
107

(4.5%)
116

(4.4%)

수형자
18

(2.3%)
24

(3.1%)
19

(1.7%)
23

(1.9%)
34

(2.6%)
32

(2.4%)
32

(2.3%)
52

(3.6%)
54

(2.3%)
79

(3.0%)

미결
12

(2.7%)
14

(208%)
17

(202%)
28

(3.7%)
22

(2.8%)
17

(2.3%)
28

(3.1%)
48

(4.8%)
53

(2.2%)
37

(1.4%)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3-85, 재구성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수용자는 절대적

인 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수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하

였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4.3배(17명→73명), 베트남은 5.2배(51명→263명), 태국

은 25배(21명→523명), 우즈베키스탄은 3.9배(30명→116명)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

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늘어난 수치인 2배를 상회한다. 특히 태국은 그 숫자가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다.

2) 성별 현황

2013년도에는 남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90% 이상으로 차지하였지만, 2022년

도에는 남성 수형자가 90.1%, 남성 미결수용자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도 여

성 미결수용자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여성 수형자 역시 미결수용자

의 비율만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외국인 수용자 성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연도
합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3 1,222
773

(100%)
750

(97.0%)
23

(3.0%)
449

(100%)
421

(93.8%)
28

(6.2%)

2014 1,271
770

(100%)
734

(95.3%)
36

(4.7%)
501

(100%)
467

(93.2%)
34

(6.8%)

2015 1,884
1,123

(100%)
1,070

(95.3%)
53

(4.7%)
761

(100%)
692

(90.9%)
69

(9.1%)

2016 1,997
1,232

(100%)
1,173

(95.2%)
59

(4.8%)
765

(100%)
692

(90.5%)
933

(9.5%)

2017 2,096
1,320

(100%)
1,245

(94.3%)
75

(5.7%)
776

(100%)
683

(88.0%)
93

(12.0%)

2018 2,079
1,338

(100%)
1,224

(91.5%)
114

(8.5%)
741

(100%)
655

(88.4%)
86

(11.6%)

2019 2,315
1,416

(100%)
1,292

(91.2%)
124

(8.8%)
899

(100%)
799

(88.9%)
100

(11.1%)

2020 2,451
1,445

(100%)
1,331

(92.1%)
114

(7.9%)
1006

(100%)
881

(87.6%)
125

(12.4%)

2021 2,377
1,386

(100%)
1,275

(92.0%)
111

(8.0%)
991

(100%)
852

(86.0%)
139

(14.0%)

2022 2,644
1,657

(100%)
1,493

(90.1%)
164

(9.9%)
987

(100%)
819

(83.0%)
168

(17.0%)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6, 재구성

II. 외국인 수용자 일반론

1. 현황

1) 국적별 현황

최근 10년간 외국인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22명에서 2022년 2,644명

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지

만,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수용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7년에 1,334명으

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뒤로 1,100명 내외로 유지 중이다. 한때 외국인 수용자 중 

비중이 69%에 달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표 2>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인원(2013년~2022년)                       (단위: 명)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합계
1,222
(100%)

1,271
(100%)

1,884
(100%)

1,997
(100%)

2,096
(100%)

2,079
(100%)

2,315
(100%)

2,451
(100%)

2,377
(100%)

2,644
(100%)

수형자
773

(100%)
770

(100%)
1,123
(100%)

1,232
(100%)

1,320
(100%)

1,338
(100%)

1,416
(100%)

1,445
(100%)

1,386
(100%)

1,657
(100%)

미결
449

(100%)
501

(100%)
761

(100%)
765

(100%)
776

(100%)
741

(100%)
899

(100%)
1,006
(100%)

991
(100%)

987
(100%)

중
국

합계
757

(61.9%)
832

(65.5%)
1,300
(69.0)

1,329
(66.5%)

1,334
(63.6%)

1,148
(55.2%)

1,156
(49.9%)

1,132
(46.2%)

1,092
(45.9%)

1,168
(44.2%)

수형자
488

(63.1%)
492

(63.9%)
800

(71.2%)
852

(69.2%)
903

(68.4%)
805

(60.2%)
730

(51.6%)
700

(48.4%)
628

(26.4%)
747

(28.2%)

미결
269

(59.9%)
340

(67.9%)
500

(65.7%)
477

(62.4%)
431

(55.5%)
343

(46.3%)
426

(47.4%)
432

(42.9%)
464

(19.5%)
421

(16.0%)

러
시
아

합계
17

(1.4%)
17

(1.3%)
19

(1.0%)
32

(1.6%)
28

(1.3%)
37

(1.8%)
43

(1.9%)
67

(2.7%)
65

(2.7%)
73

(2.8%)

수형자
11

(1.4%)
12

(1.6%)
14

(1.2%)
21

(1.7%)
19

(1.4%)
17

(1.3%)
20

(1.4%)
31

(2.1%)
34

(1.4%)
46

(1.7%)

미결
6

(1.3%)
5

(1.0%)
5

(0.7%)
11

(1.4%)
9

(1.2%)
20

(2.7%)
23

(2.6%)
36

(3.6%)
31

(1.3%)
27

(1.0%)

베
트
남

합계
51

(4.2%)
50

(3.9%)
45

(2.4%)
63

(3.2%)
61

(2.9%)
62

(3.0%)
80

(3.5%)
145

(5.9%)
163

(6.9%)
263

(9.9%)

수형자
29

(3.8%)
26

(3.4%)
30

(2.7%)
31

(2.5%)
35

(2.7%)
32

(2.4%)
36

(3.4%)
49

(3.4%)
77

(3.2%)
127

(4.8%)

미결
22

(4.9%)
24

(4.8%)
15

(2.0%)
32

(4.2%)
26

(3.4%)
30

(4.0%)
44

(4.9%)
96

(9.5%)
86

(3.6%)
136

(5.1%)

태

국

합계
21

(1.7%)
32

(2.5%)
39

(2.1%)
59

(3.0%)
112

(5.3%)
127

(6.1%)
190

(8.2%)
315

(12.9%)
398

(16.7%)
523

(19.8%)

수형자
14

(1.8%)
16

(2.1%)
22

(2.0%)
34

(2.8%)
57

(4.3%)
71

(5.3%)
111

(7.8%)
139

(9.6%)
224

(9.4%)
340

(12.9%)

미결
7

(1.6%)
16

(3.2%)
17

(2.2%)
25

(3.3%)
55

(7.1%)
56

(7.6%)
79

(8.8%)
176

(17.5%)
174

(7.3%)
18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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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2007헌마1083, 2009헌마

230·352(병합), 2011.9.29.)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모든 권

리를 향유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만은 그 주체가 되어 향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형자의 이중적 지위

여기서 ‘수용자’가 아닌 ‘수형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형집행법 제2조에서 수용자

의 범위가 수형자를 포함하여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정의 목적인 재

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는 기결수형자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보다는 ‘수형자’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수형자는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의 대상이므로 교정시설의 운영이라는 본성으로

부터의 제약이 가해지는 주체이나,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주

체로서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아무 제약 없이 다룰 수 있다는 특별권력관계이론 

그 자체의 부당성은 고사하고라도 오늘날 수형자도 법치주의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허주욱, 2013: 103).

수형자를 단순히 교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또는 객체로 보고, 국가가 목적 달성

을 위해 수형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제한을 할 때에도 법

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37조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죄명별 현황

10년간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도, 살인, 폭력·상해 등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

았다. 외국인 수형자의 수가 2배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등을 포함하는 사기·횡령은 3.3배(94명→307

명), 마약류는 11.8배(52명→613명)로 크게 늘어났다. 국적별 외국인 수용자의 수의 

순위가 중국, 태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4> 외국인 수형자 죄명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절도

사기

횡령
강도 살인

폭력

상해
강간 마약류 기타

2013
773

(100%)
17

(2.2%)

94

(12.2%)
89

(11.5%)
224

(29.0%)

44
(5.7%)

63
(8.2%)

52
(6.7%)

190
(24.6%)

2014
770

(100%)

15

(1.9%)
95

(12.3%)
83

(10.8%)
223

(29.0%)
42

(5.5%)

69

(9.0%)

67

(8.7%)
176

(22.9%)

2015
1123

(100%)

24

(2.1%)

209

(18.6%)

82

(7.3%)

235

(20.9%)

61

(5.4%)
81

(7.2%)
117

(10.4%)
314

(28.0%)

2016
1232

(100%)

69
(5.6%)

203
(16.5%)

82
(7.3%)

248
(20.1%)

88
(7.1%)

101
(8.2%)

149
(12.1%)

292
(23.7%)

2017
1320

(100%)
85

(6.4%)
284

(21.5%)
77

(5.8%)
269

(20.4%)
66

(5.0%)
94

(7.1%)
115

(8.7%)
330

(25.0%)

2018
1338

(100%)
93

(7.0%)
384

(28.7%)
68

(5.1%)
229

(17.1%)
54

(4.0%)
101

(7.5%)
126

(9.4%)
283

(21.2%)

2019
1416

(100%)
136

(9.6%)
363

(25.6%)
74

(5.8%)
226

(16.0%)
57

(4.0%)
105

(7.4%)
222

(15.7%)
233

(16.5%)

2020
1445

(100%)
107

(7.4%)
333

(23.0%)
79

(5.2%)
243

(16.8%)
65

(4.5%)
112

(7.8%)
299

(20.7%)
207

(14.3%)

2021
1386

(100%)
55

(3.9%)
255

(18.4%)
94

(6.8%)
234

(16.9%)
55

(3.9%)
102

(7.4%)
425

(30.7%)
166

(12.0%)

2022
1657

(100%)
36

(2.2%)
307

(18.5%)
85

(5.1%)
223

(13.5%)
56

(3.4%)
132

(8.0%)
613

(37.0%)
205

(12.4%)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7, 재구성

2.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

용자의 법적 지위는 처우 등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외국

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그 처우의 방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

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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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수용자의 지위

이제부터 이 논문에서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것

이다. 미결수용자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외하면, 기결수형자와 같이 교정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 이 논문의 목적 역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외국인과 수용자로서의 지위 모두를 다 가

진다. 따라서 수용자로서 형집행법에 따라 처우를 받게 되지만, 형집행법에 따른 처

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여

질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규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와 문제점

1) 내재적 한계

1차적으로 드러나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는 언어·종교·식습관 등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특성이자 동시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천안교도소 등과 같은 외국인 전담교

도소2)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용자의 수가 많더라도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각 교도소는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50명 이상의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

하고 있지만, 물적·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처우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정책적 한계

2차적인 문제는 판결 확정 후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관련된 것이다. 전국 각

소의 미결수용자의 신분인 외국인 수용자는 기결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교

정, 교화를 하고 사회에 재복귀시킴에 있어 그 복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출입국관

리법 제84조(통보의 의무)와 제86조(신병의 인도)에 의해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

시키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극소수의 외국인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

국에 출소와 동시에 인계 후 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형태로 고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2) �여주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추가되어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4개의 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4. 3. 18. 개정, 제83조 10호).

우리의 정서에 충실한 교정처우는 다양한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심도깊은 역

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황명호, 2008: 22). 그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2010년에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개청하고, 외국인 수형자들이 출소 

후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할 수 있도록 최초로 배관, 이용, 원예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ytn, 2010.1.13.).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외국인만을 위한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국인과 같이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전담교

도소 직업훈련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 8. 2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 배관 공과 

2명(대만, 몽골), 대전교도소 자동차코디네이터 공과 1명(중국), 여주교도소 양식조리 

공과 1명(중국), 청주여자교도소 헤어 공과 1명(중국), 조리 공과 2명(중국, 태국) 등 7

명이 직업훈련 중이다. 직업훈련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반복의 위

탁작업 등에 우선을 두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3) 등을 변형하여 최소

한만을 제공하고 있다.

3)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현재 외국인 수용자가 없는 교정시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교정현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새롭게 정리한 후 내부

결재의 형식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처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내재적 한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 근무자 등이 그러한 외국인 수용자와 

간단한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

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손

에 꼽을 정도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특성을 배려한 개별

적이고 세심한 처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적 한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국인 수용자의 형 확정 후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 수용자들의 프로그램과 대비

하여 양과 질에서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결국 외국인 수용자에게 의식주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적 처우만을 제공하게 하

고, 개별 처우와 같은 ‘인간다운’ 처우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3)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예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1항).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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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인 수용자 처우 변화

1. 규정의 변화

1) 국제규범의 흐름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과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이 있다.

유엔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을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하였다. 유엔은 2015년 12월에 27

년간 교도소 수용자로 탄압을 받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프리카공화

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교도소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된 유엔피

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을 인준하였다. 그 내용으로 통역요구권, 영사관 및 외교관 또는 지원

기관과의 교통통신권, 성직자의 배치 및 면담권, 종교의식의 참여 및 교리서 지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허경미, 2017: 96-97).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은 1985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은 외국인수형자이송표준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2012

년에 국제수형자이송지침(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처우시설 지정의 배려, 자국인과의 차별 금지, 

외국인 수용자의 입출소 조건의 차별금지, 통역 및 의사소통의 기회보장, 외국인 수용

자의 종교의 존중, 영사관과의 접촉 및 통신권 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고충처리 및 통

역지원, 가족 및 지원기관과의 교통통신권 보장, 국가 간 가석방 등 양자 간 협약 촉구 

등이 있다(허경미, 2017: 99-101).

2) 국내규정의 변화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있었던 규정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었

다. 2002년 5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8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집행법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자 처우는 위의 지침처럼 법무부예규에서 법의 위계 구조상 상위에 있는 형집행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며 그 중요성이 격상하게 되었다. 외국인 수용자 처

우와 관련하여 규정상의 변화는 <표 5>에 정리해 보았다.

<표 5>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의 현재 반영

조문 내용 현재현재 반영 규정 반영 규정

1 목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동

2
외국인 수용자의 범위

미결수용자, 수형자, 보호외국인4)

보호외국인을 제외하고 형집행법 제2조에  

수용자 등으로 규정

3

처우의 기본원칙

내국인 동등 처우 및 생활방식, 종교 

등 특성 고려

형집행법 제5조에서 ‘출신국가·출신민족’ 추가 

하여 외국인 차별 금지

형집행법 제54조 제3, 5항에서 언어, 생활문화 

등 고려

4

외국인 수형자 전담소 지정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지정

외국인의 특성에 상응한 교화 프로그

램 개발·시행

형집행법 제57조 제6항에서 전담교정시설 규정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

교도소로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에서 규정

5 전담요원 지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6조

6
독거수용을 원칙

예외적 혼거수용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7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

을 분리하여 수용

7 침대설치 등

특별한 규정 없음.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서도 

외국인 수용자에게 별도로 침대를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관련 수용자에게

는 침대 제공.

8

접견시 통역배치

한국어 사용 원칙,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 외국어 사용시 통역요원 배치

형집행법 시행령 제60조

한국어 사용 원칙,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  

외국어 사용시 통역요원 배치할 수 있다.

9

주·부식 급여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고기, 힌두교

도에게는 소고기를 급여하지 않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8조

수용자의 종교적인 신념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필요한 음식물 지급을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2024. 1. 3. 일부개정)에서 자세히 규정

4)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외국인보호

규칙,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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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현재현재 반영 규정 반영 규정

10
종교보호

성직자와의 접촉주선, 거실 내 예배 등

형집행법 제45조 

종교행사 참여 및 개별적인 종교상담 등 내국인

과 동일하게 규정

11 외교관 등과의 면담주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입소 

시 등 국적 대사관에 수용사실 통지 등

12 위독 또는 사망시의 조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

13 석방통보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

14 보호외국인의 처우원칙 및 입출소절차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하여 외국인보호소 등

에서 처리
15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16 보호외국인을 위한 수용시설의 대여

17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적용

18
준용규정

이 지침 규정없을 때에는 행형법 등 적용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 등의 

자국인과의 차별금지에 따라 형집행법 적용

 

2. 교정현장의 변화

1) 과거

10년 전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용자는 1995년 182명에서 2000년 323명, 2005

년 698명, 2010년 1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중국인 수용자가 많

이 늘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어 우수자 70명 등 경력채용을 실시하였다(서울

신문, 2012.4.19.). 외국어 경력채용자들을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 배치하며, 규정에 

맞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처우하려고 노력하였다. 

2) 현재

하지만 서두에서 본 것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그 뒤 10년 동안에 또 2배 이상이 늘

었다. 과거에 비하여 증가세는 둔화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외국인 수용자의 절대적인 

수는 수용 처우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교도소, 천

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의 외국인 전담교도소를 포함하여 서울지방

교정청 9개, 대전지방교정청 4개, 대구지방교정청 3개, 광주지방교정청 2개 등 총 18

개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 전담반을 가진 교도소들이 생겨났다. 각 교도소들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기본으로 외국인 수용자 인권 존중 및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수용관리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세워 세심하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표 6>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 안내문

※청주교도소는 8개 언어로 된 수용생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외국인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 시 심리

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양한 언어로 된 신

입 안내서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양한 통역서비스5)를 활용하여 외국인 수용자가 가장 힘

들어할 시기인 입소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 수용자 대부분은 불법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여 정상적인 건

강관리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은 거실 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외

부교통권과 종교활동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 형성, 출소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

제 유지 등을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공을 들이고 있다.

5) �대표적으로 전화통역서비스가 있다. (법무부, 2023, 교정실무 Ⅰ, 121)

    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22:00에 이용가능하며,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

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아랍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

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필리핀 어 등 20개국 언어이다.

    ② �BBB 통역서비스(☎1588-5644) 사단법인 BBB Korea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

네시아어, 아랍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인도어, 터키어, 포루투갈어, 폴란드어 등 19개국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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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적인 처우를 위한 교정현장의 노력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교정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교정기관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노하우(Know-

How)를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에게 인권적인 수용자 처우를 하고 있으며, 그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과 관련하여 외국인 수용자 전화통화 확대 필요성을 검토(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

정0385901, 2019. 10. 17. 의결)한 적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제99조는 미결수용자는 외부교통권이 허용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

럽고문방지위원회(CPT)도 수용자가 외부사회와 상당 수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수용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주어져야 

하며, 교정당국은 외부사회와의 교통권을 권장해야 하고, 신빙성 있거나 제약받는 물

적자원 등으로 인한 보안사항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가족이 지리

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수용자에 대해, 그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들에 대한 방문접견과 전화소통에 대한 관련 규율의 적용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교정당국

은 외국인 수용자의 고립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족·친구 등과의 소통을 포함, 외부

사회와 관계유지 및 강화를 위한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

다.”라고 적시하였다. 

교정본부는 최근에 수형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늘렸고6), 미결수용자 역시 월 2회 이내

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7)하였다. 외국인 수용자 역시 바뀐 규정이 적

용됨은 당연하다.

Ⅳ.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

1. 규정의 재정비

과거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처럼 지침 수준의 규정을 두자는 주장

이 아니다. 지금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재정

비하여 형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내용 역시 국제규범 수준으로 구

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허경미(2017) 논문에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두고, 그 예

하에 세부적으로 처우시설, 처우조건, 영사관 통보, 종교, 음식, 통역, 고충처리, 가족

면담, 지원기관과의 접견자유 등의 조항들을 두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적합한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형집행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 수용자는 여성수용자, 노인수용자(65세 이상인 수

용자, 형집행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형자(19

세 미만의 수형자, 형집행법 제11조 2호)이다. 그 규모로 봤을 때, 2022년 기준 여성수

용자는 4,272명, 노인수용자는 3,709명, 외국인수용자는 2,644명, 소년수용자는 133

명이다(교정통계연보, 2023). 가장 많은 수의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집행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용자는 시행규칙인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을 통해 전화횟수를 늘렸다.

개정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전 월 5회 이내 월 3회 이내 *월 2회 이내 *월 2회 이내

후 월 20회 이내 월 10회 이내 월 5회 이내 *월 2회 이내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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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과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

현재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있지만, 각 교도소는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국

인 수용자 등도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외국인만을 위한 수용 처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라고는 하지만 내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시스템의 기준은 내국인 수용자일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을 외국

인 수용자 등의 특성에 맞게 변형한 것이기에 외국인 전담교도소라 할지라도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설립될 때, 외

국인 수용자를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설립을 제안한다. 외국인 전

문교도소는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교도소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의 외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분포를 면밀히 살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형자 거

실, 종교 생활, 음식 등을 위하여 교도소를 건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권 국가의 

외국인 수형자의 거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교도소의 모습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다. 물적 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업훈련 등과 같은 교정행정 전반을 외국인 수형자

만을 위해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위치는 외국인보호소가 위치

하는 청주와 화성으로 정하여, 석방 후 절차 등 유관기관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

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에 태국, 러시아 국적의 외

국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교정본부는 중국어 12명, 태국어 4명, 러시아

어 3명, 아랍어 1명 등 20명을 외국어 우수자로서 경력채용8)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전

문교도소가 설립되면 당연히 외국어 우수자를 경력채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현재 각 교도소에는 특정 외국어(특히 태국어나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도관

이 부족하므로 더 채용해야 할 것이다. 

3.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를 비롯한 수용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소요되는 비

용은 1년에 약 3,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이데일리, 2023.8.31.). 외국인 수용자의 비용

은 수형자의 언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 또는 필요시 통역 서비스가 있

어야 하며, 식습관의 차이에 따른 개별 식사제공, 종교시설의 확충, 새로운 교정프로그

램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평균 이상이 들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8)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3-43호)

또한 서두에서 밝혔던 외국인 수용자의 정책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 종료 후 

그의 본국에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수용

자는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관점에서도 언어의 장애 외에 가족으로부터의 면회도 어

렵고 출소 후의 사회복귀에도 지장이 있다. 외국인은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역 자체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대 행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실

현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외국인 수형자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 수형

자들로부터도 냉대를 받는 등 수형시설 내에서도 2류 수형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

기게 되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천진호, 2006: 109-113).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 교정교화적 측면 등에서 외국인 수형자는 본

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수형자를 외국

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양 국간 조약이나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된 나

라9)만이 국외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

는 몽골·중국·베트남·인도·쿠웨이트·태국·홍콩·키르기즈스탄 등 8개국인데(이데일

리, 2019.3.21.),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외국인 수형자들의 국가와 양자 조약 

체결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유럽평의회 가입 및 양 국간의 조약이 체결되었

다고 할지라도, 외국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해야하고,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가 국

외 이송에 동의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3조의 국외 이송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지라도 

실제적인 이송 절차로 들어가면, 송환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직접 이송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외 이송 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수용자들은 그 절차 진행 중 출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4. 6. 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의 경우, 최근 10년간 국가간 수형자 이송자의 수는 

22명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간 수형자 이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줄일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을 수정하고 국가 간 협력이 적극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2005.7.20. Europe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이 발효되는 2005.11.1.부터 일일이 개

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현재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54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The Council of Europ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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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

향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수용자 관련 규정의 재정비는 2008년처럼 형집행법의  

전면적인 제정과 같이 크게 규정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설립은 외국인 수형자를 처우함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

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도소 설립도 설립 예정지 주변의 주

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찬성 혹은 국민들

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

용자의 인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자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수형자 이송은 우리나라의 정책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간 혹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관련 연구 등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리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의 미흡으로 교정사고 및 외교적 분쟁이 없도록 외국인 

수용자 처우 개선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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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최경찬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위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최근 마약재활 연

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

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

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

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수용자, 마약사범, 프로그램 효과, 교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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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중독 문제를 정신건강 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보다는 처벌과 격리가 필요한 범죄

자로 여겨 왔다(조중현, 손정락, 2013). 그러나 최근 여러 국가의 물질중독 연구에서 

회복은 중독자 한 개인이 성장하여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

다(김나미, 조현섭, 박경은, 2019;  Dawson et al., 2005; Jacobson & Curtis, 2000). 

미국의 정부 기관인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관리부(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ion :SAMHSA, 2022)는 회복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

과 안녕을 증진시켜 가고, 자기 지시적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수감

되는 시점부터 형기를 마치는 시기까지 물질에서 차단된 채로 강제로 단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물질과의 단절 만으로는 중독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정의가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재발

률을 나타내는 마약류 중독자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데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치료·재활의 성과는 

저조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질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중독자

의 90% 이상이 장기간 격리 이후에도 퇴원 이후 1년　이내 물질을 다시 사용할 정도

로 재발률은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송진희. 서종건, 권혜진, 김용석, 2017), 물

질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갈망과 금단으로 인해 병원

에 입원하거나 수감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독

은 난치질환으로 발병과 회복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

다(Davidson & White, 2007). 회복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닌 과정(process)(Deegan, 

1998)이며, 심리·사회적인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발달(강경림, 2019; 

Sullivan, 1994)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활 역시 단순히 물질사용을 중단하는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전 생애를 걸쳐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고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치질환인 중독의 회복과정을 상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독의 

치료에는 회복자본 모델, 라이프스타일 균형 모델 등을 비롯해 자조모임 또는 치료공

동체 모델의 접근방식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Leamy et al., (2011)은 중독재

활 개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97개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중독회복 

과정을 5가지 주요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그들은 중독자들이 ‘연결’, ‘미래에 대한 희

망과 긍정’, ‘정체성’, ‘삶의 의미’, ‘능력 강화’라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중독 물질과의 분리나 단약이 아닌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중독자가 단기적인 처치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재활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기에는 개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지지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독의 회

복적 관점의 변화 중 두드러진 핵심은 중독자들이 긴 시간의 여정을 거쳐 마침내 온전

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제거해주고 지지적인 환경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가

에 달려있다(김나미, 조현섭, 박경은, 2019).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해독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주

고 퇴원 후 재발방지와 사회 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으

로 일관된 방침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왜곡된 인지 수정을 도우며, 자존감 향상 등 회복의 탄력성을 향상시킨다(김정

우 등, 2004). 알코올 등의 물질중독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로 나

뉘며, 정신 사회적 치료 프로그램에는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 치료, 12단계 통합 회

복프로그램, 증상이해 및 관리 교육, 대인관계 훈련, 자조모임, 스트레스 관리 훈련, 

사회 기술 훈련 등의 여러 가지 치료 서비스가 있다(손조영, 2015).

중독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치료는 단기간의 치료기간에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방법이지만, 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빈번

한 재발의 위기에 재노출되는 한계가 있다. 방법과 상관없이 어떤 치료 프로그램도 단

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치료 재활 서비스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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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치료 형태 및 정신과 입원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잦은 재발과 일차원적인 접근

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중독 치료 및 재활영역에서 만성적인 재발 문제는 직

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김복희, 2010).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절충적이고 통합적

인 시도가 있어왔다. Griffin-Shelley, Johnson, & Sandler가 1985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McLellan, Arndt, Metzger, Woody, & O’brlen(1993)은 

12단계 통합 회복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그룹이 있으면 6 ~ 30개월 이상 단주를 지속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통합적 치료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Mancini(2003)는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대한 염두 없이 증상과 기능에만 집중을 둔 

프로그램 서비스는 중독자인 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공적인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회복

의 원칙과 전략의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제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독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치료 모델의 단편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모

델의 치료방법과 치료 기술을 통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김영선, 2018; 강향숙, 2015). 

최근 마약류 범죄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활용하여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경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마약청정국

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국내 유

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

고 있다(KBS NEWS, 2022).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으로 2021년

(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1년 9,174명 대비 무려 80% 이상 

증가하여, UN이 발표한 전 세계 증가세보다 약 3배 높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 특성상 숨겨진 범죄가 많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범죄 암수율을 약 10배로 간

주하고 있지만, 2019년 국내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은 28.57배로 나타

났다(박성수, 백민석, 2019). 2021년 단속된 마약사범 인원수에 동 연구의 암수율을 

적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무려 46만명을 넘어서는 규모이고, 이는 국내 인구 100

명 당 1명이 마약류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남용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20년 뒤에는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저출산·고연령 시대의 노동 인구 감소 및 사회의 안녕과 국

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홍경아, 2023). 

이에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관리 관련 종합대책 추진지시 이후 법무부에서

도 집중수사, 단속과 치료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법무부에서는 마약

사범재활팀이 신설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과 

함께 재범방지, 마약류중독 예방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통계연보(2023)에서 제시한 지난 10년간 마약류사범 수용현황을 보면 

2013년 1,380명에서 2022년 2,169명으로 57% 폭증하였으나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절

한 재범방지 개입이 없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재범하는 악순환이 반

복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법무부에서 마약류 중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

었으나 중독으로 인해 재발을 반복하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였고 기본과정 등 프로그램 시간도 비교적 짧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

무부는 2023년에 단약의지가 강하고 자발적인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재활 전담교정

시설을 지정하여 동기강화상담, 치료공동체, 12단계촉진치료, 출소 후 연계, 자조모임

훈련,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중독자가 회복을 잘 유지하고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독을 통합된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한 마약류물질과의 단

절이 목표가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 기능이 회복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는 관점을 따른다면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자활의지를 위한 통합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개발과 연구가 미비,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

신적, 영적 문제해결과 전인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모델과 방법들이 요구되는 시

대적 상황에 12단계촉진치료, 자조모임훈련, 직업재활 활동, 동기강화상담, 출소후 연

계교육 등의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DARK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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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이론적 배경

1. 마약류 중독의 동기 강화 상담 개입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상담 개입 방법으로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Miller 

& Rollnick, 2013).  마약류 범죄자의 경우 형사 사법 체계의 법의 집행의 강행과 재

범을 막기 위한 교육 이수명령 제도라는 비자발적이고 동기가 떨어지는 강제성이 동

반되어 있으며, 일시적 상담이나 집단 교육의 경우 낮은 수준의 치료적 효과성을 얻

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황만성, 한동운, 2005) 하지만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의 자

율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기보다는 공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Rollnick & Miller, 1995). 이 상담은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

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estra, 2012). 또한 내담자가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

여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을 돕는다(Miller & Rollnick, 2013). 특히, 마약류 중독

자에게 유용한데, 이는 중독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강한 저항과 부정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Burke, Arkowitz, & Menchola, 2003). 나아가 단

기 상담 영역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Lundahl et al., 2010). 국내에서도 동기강화상담 기반 중독 행동 개입프로

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하형미, 장수미, 2023).

2. 중독자 12단계 치료 프로그램

마약류 중독 사범들에게 실질적 회복을 돕도록 구성된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은 상호 

지원적 접근법으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자신을 위한 초월하는 힘과 연결되도록 돕는

다(Kurtz & White, 2015). 이러한 영적 요소는 중독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

을 찾아 자기효능감을 성장시켜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을 촉진 시킨다(Tonigan, 

Miller, & Schermer, 2002).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 체계과 스웨덴 전국 7개 마약 전

담 교정시설에서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으로 12단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

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마약류사범을 치료 집단으로 편성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12단계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은영, 신성만, 홍민지, 2012). 이처럼 

12단계를 적용한 자조 모임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소

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Moos, 2008). 또한 12단계를 적용한 집

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를 통해 중독으로

부터의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킨다(Humphreys, 2004). 12단계 프로그

램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변화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

하며 체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Hartney, 2011).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 중독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Morgenstern & Longabaugh, 2000). 나아가 장기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참여를 강조하는데 중독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예방하고, 자기 성장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hite, 2012).

3. 자조 모임(NA)

 NA(Narcotics Anonymous) 자조 모임은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중요한 상호 지원 시

스템을 제공한다. 중독자에게 회복 과정 중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으로 NA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면서 중독에서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White, 2009).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나 출소 한 마약사범의 경우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취약하다(고윤순, 2023). 미국의 경우 NA는 12단계 프

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기성찰, 신앙 그리고 상호 지원을 강조하면서 중독자들

이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Kelly & White, 

2012). 이는 미국 전역에서 NA의 단약자조그룹이 촘촘이 설치되어 있고 마약류 중독

자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 믿음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참여하도

록 제공하고 있다(고윤순, 2023) 또한 마약류 중독의 특성상 회복 여정이 쉽지 않아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을 자원봉사자와 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다(Rief et al, 2014). NA 모임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

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oos,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일수록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Bandura, 1997). 다른 면에

서 마약류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낙인효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NA 모임은 비

판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집단원들에게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적 낙인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낮춘다(Room, 2005). 자조 모임은 사회적 정체성

을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 NA 모임에서 ‘회복 중인 중독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

용하고 강화하도록 도와준다(Cunningham et al., 2008). 이렇게 NA 모임은 중독자들

이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회

복을 촉진한다(Laudet, 2008).

4. 특별활동

다양한 특별활동은 중독자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Csikszentmihalyi, 1990). 특별활동은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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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손상된 사회적 기술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

할도 한다(Putnam, 2000). 먼저 미술치료는 중독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시각적

으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Malchiodi, 

2003). 미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안전

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이는 정서적 해방과 치유를 보여준다(Gantt & Tinnin, 

2009). 국내 미술치료가 중독자와 그 가족의 분노 감소와 분노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김옥자, 2021). 또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적

임을 입증하였다(김지원, 변혁, 2024). 다음은 치유농업을 살펴보면 식물과 유기적

인 작업 과정으로 중독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식

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회복될 수 있다(Ulrich, 

1984). 국내 원예 치료가 정신적 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문미영, 박천호, 장유진, 2010). 또한, 자아효능감과 스

트레스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향희, 최봉실, 성지은, 

202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메타분석 결

과가 있다(박동진, 2021). 또 다른 활동으로 직업재활을 들 수 있는데 진로적성 탐색

을 하면서 중독자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며 사회

에 재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er, 1957). 이는 중독자가 사회적 역할을 회

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Holland, 1997).

5. 출소 후 재활 시설 연계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출소 시에 사회적 지지와 재통합하는 사후 연계 노력은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한국은 출소 후 마약류 사범들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이 제한적이다(고윤순, 2023). 마약류 사범은 출소 후 중독재활기관 연계로 재

범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독자들의 긍

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도록 큰 힘이 된다(Andrews & Bonta, 2010; 신연희, 

2008). 또한 사회지지 자원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때 출소 후 사회 적응 가능성이 높

아지고, 이는 재범 예방에 중요한 요소이다(신연희, 2008). 치료와 재활 연속성의 중

요한 역할은 중독 치료가 일회성이 아닌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것으로 출소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지속적이어야 한다(McLellan, Lewis, O’Brien, 

& Kleber, 2000).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마약류 중독의 치료 및 재활체계가 아직 충분

히 구축되지 않아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윤순, 2023). 출소 후에도 재

활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는 중독자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

는다(박현나, 2022).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독자들은 재범률이 낮고 사회적 기능

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Prendergast, Podus, Chang, & Urada, 2002). 외국 재활 연

계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박진실, 2017). 특

히, 미국과 호주의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후 지역 재활 시설 연계는 재범 및 약물 

재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박현나, 2022), 나아가 출소 후 중독자들이 재활 기관

으로 유입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재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

다(McCollister, French, & Fang, 2010). 재범을 줄이는 것은 교정시설의 비용뿐만 아

니라 피해자 보상 및 법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Caulkins et al., 

1997). 또한 중독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Bandura, 1997).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시범운영에 자원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고 이전에 마약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

는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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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0)

구분 분류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 20 30

여 0 0

연령

20대 0 3

30대 5 5

40대 7 6

50대 7 5

60대 이상 1 1

학력

초졸 9 8

중졸 4 2

고졸 3 7

대졸(2년제 이상) 4 3

범수

1범 5 8

2범 8 5

3범 이상 7 7

형기

1년 이하 2 2

1년 ~ 2년 14 4

2년 ~ 3년 4 6

3년 ~ 4년 0 3

4년 ~ 5년 0 3

5년 이상 0 2

합계 20 20

2. 측정용 도구

1) 단약 자기효능감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하고 김성재(1996)가 번역한 금주 자기효능 척도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SE)를 김용진(1998)이 변용 활용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하위요인은 1)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부정적 정서, 2) 사회적 상황에

서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약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

긍정적 상황, 3) 신체적 불편함이나 질병, 약물의 금단 증상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

혹에 맞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감을 평가하는 신체적 및 기타 우려, 4) 금단증

상이나 갈망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감을 평가하는 금단증상/유혹이며 

총 20문항으로 ‘매우 자신없음’ 1점에서 ‘대체로 자신없음’ 2점, ‘보통 자신있음’ 3점, 

‘대체로 자신있음’ 4점, ‘매우 자신있음’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20점

에서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약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98이었다.

2)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 척도(K-SOCRATES-Drug)

Miller, Tonigan(1996)이 개발한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SOCRATES: 

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를 신수경(2014)이 흡입

제 의존자, 메스암페타민 의존자, 대마초 의존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 단계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

서 ‘매우 동의함(5점)’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타당화 당시 전체 신뢰도

는 .82였으며, 실제로 변화하려는 행동적 준비도와 열망을 측정하는 행동실천 요인은 

.92, 개인이 자신의 물질 사용문제가 심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인식요인은 .86, 변화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가감정요인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3) 회복단계척도(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안한 변화와 회복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를 측정

하기 위해 McConnaughy, Prochaska와 Velice(1983)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2문항 및 

28, 24문항의 버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버전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5점)’으로 측정되며 국내 타당화 과정을 

통해 7점 이하는 자신의 약물사용과 행동에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는 전숙고, 8~11점은 자신의 약물사용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

작하는 숙고, 12~14점은 변화를 준비하고 시도하는 준비 및 실행단계와 변화된 행동

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유지단계로 평가한다(정여경, 최경찬, 이장한, 2024). 타당화 

당시 전체 신뢰도는 .83, 전숙고 요인 .82, 숙고 요인 .79, 준비 및 실행 요인 .93, 유지 

요인 .81로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74이었다.

4) 한국판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

1998년에 Antony 등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12개 문

항 총 42개 문항을 개발하면서 전체 버전(42문항)과 단축형 버전(21문항)에 대한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단축형 버전만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군 및 비

임상군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Herny & Crawford, 2005; Trauer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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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 등, 2009; Sinclair 등, 2012). 이후 21문항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2019년도에 이

은현 등이 21문항과 단축형인 12문항에 대해 국내에서 타당화하여 그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국내 타당화 당시 신뢰도(Cronbach’s α계수)는 21문항은 전체 .93(D:.84, 

A:.85, S:.90)으로 나타났고, 12문항의 신뢰도는 전체가 .90으로(D:.74, A:.78, S:.90)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는 우울(D), 불안의 정도를 확인하는 불

안(A),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S)이며, 채점은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별 

문항을 합산하며 피검자들은 0점(전혀 해당되지 않음)에서 3점(거의 대부분 해당됨)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전체(21문항)는 0점에서 63점이며 단축형(12

문항)은 0점에서 36점이다. 총점 및 하위 요인의 사후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3. 통합적 과정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투약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이 선고되고 이

수명령을 병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교정시설 수용 중 또는 치료프로그램 참여 중에 약

물 재사용 방지와 출소 후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에도 단약유지하여 사회내 성공적

인 적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인 단약과 회복의 유지는 단순히 변화동기

가 높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중독원인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위해 개별 전

문상담사를 배정하여 회복단계에 맞게 1:1 12단계촉진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난치질환으로 알려진 중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협심자들 또는 재활유관단체 등과의 접촉이 단약유지에 가장 중요한 점임을 인

식하도록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출소 후에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

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의 시행절차 및 구성

(1) 프로그램 시행 절차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팀(중독전문가 

등 5명, 교정시설 담당자 2명, 중독재활 관련 교수 2명)을 구성하였다. 교정기관 예비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8월경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위한 매뉴

얼을 완성하여 9월부터 두 곳의 교정시설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중독재활에 효과적인 치료적개입 중 교정시설 내에 적용가능한 방법

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출소 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치료재활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기강화상담, 12단계촉진상담, 자조모임 및 치료공

동체, 특별활동, 12단계 집단교육, 사후연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접근과 집

단접근을 포함하여 전체 시간은 160시간이다. 

<표 2> 프로그램 구성 내용

구분 주요영역 내 용

개인

동기강화상담
• 내부상담사(중독심리사) 대상 안내 및 지침
• 주요 기법 및 과정 포함

12단계촉진 개인상담
•�1:1 개별상담을 통한 12단계 회복원리 적용 

 (과제물, 단계별 양식지 활용)

집단

기본과정
•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 전체 운영시간 : 40시간

자조모임(NA) 및 
치료공동체

• 전체과정 특성을 고려한 치료공동체 실습
• 마약재활거실 내 자조모임 별도 운영 

12단계 집단 교육
• 각 단계의 핵심과 치료적 의미 
• 12단계촉진치료와 병행하여 운영

특별활동
•수용자 특성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활동
•추후 직업훈련 및 출소후 직업 연관성 

사후연계 교육
•출소 후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연계환경 조성
•각 지역별 연계망 정보제공 및 사전 신청

3) 프로그램 진행과정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 중 1인은 중독재활 전문가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정시설에

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진

행자 역시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상담관련 주요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 교정시설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장기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과정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독재활 전문가 및 회복강사를 섭외하여 팀체

제로 운영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참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 기관의 운영 기관과 방식을 동일하게 하되 특별활동은 지역 및 기

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에는 차이를 두었다. 12주간 프로그램은 평일 매일(주5

일) 진행하고, 일과 이후에도 마약재활거실 자조모임과 개인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

다. 전체적인 주간 시간표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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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약사범 통합적 과정 시간표

구분 09:30 ~ 11:30 11:30 이후 13:30 ~ 15:30 17:00 이후

월
기본과정
(정규집단)

점심식사
및 과제

동기강화상담
(개인상담)

개인과제

화 12단계 과정 교육
12단계촉진상담(Ⅰ)

(개인상담)
마약사범

재활거실모임

수
특별활동

(미술, 원예, 직업훈련)
12단계촉진상담(Ⅱ)

(개인상담)
개인과제

목 자조모임 실습
12단계촉진상담(Ⅲ)

(개인상담)
마약사범

재활거실모임

금
기본과정

(정규집단/ 사후연계 교육)
동기강화상담

(개인상담)
개인과제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본과정 치료 프로그램은 사후 연계 교육을 포함

하여 안정적인 이수명령 집행 추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내 전문심리치료 프

로그램으로, 마약류사범 중 이수명령 40시간 병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다. 기본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크게 사전·사후 면담, 심리치료, 사전·사후 검사

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소 후 연계를 위한 외부 사회 재활 기관 소개 등 기관 담당자

의 특강을 포함한 사후 연계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약물

의 영향인식, 중독에 대한 이해, 재발분석 및 대처, 재발위험요인 관리로 구성되어 있

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재발방지와 이수명령 집행을 

위해 개발된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기본과정)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세부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 운영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고 이수명령 집행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빈도분석을 비롯한 전반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검

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공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각 변수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절차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대상, 절차 및 평가도구 등은 대상자 연구동의 설명 이전에 중앙대학교 기

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개발 TF 팀은 프로

그램개발을 위해 총 7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진행 방향은 문헌분석,  

마약재활 관련 프로그램 효과성 파악, 개인별 세부 주제 지정, 자료 교차검토, 자문 등

이었다. 시범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1차로 완성하였으며 12주(약 3개월) 동안 마약사

범재활 전담교정시설 두 곳에 적용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과정 중과 종료 시기에 맞춰 

담당 진행자 2인과 및 참여 수용자 8인을 면담한 결과와 진행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로 1회의 개발팀 회의를 통해 미비점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

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구성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수

용자에게 심리검사와 면담을 실시한 후 담당자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예

비 대상자에게는 진행될 연구의 목적, 장소(교정시설 내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실),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들이 본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받

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구두로 안내하고 서면동의 과정에도 문구를 첨가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40명 중 형기종료일이 가까운 순서

대로 우선 실험집단으로 배정하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여 <표 4>

와 같이 프로그램과 검사를 진행했다. 

<표 4>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프로그램) O1 X O2

통제집단(무처치) O3 O4

† X : 통합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  O1 : 실험집단 사전검사, O2 : 실험집단 사후검사
       O3 : 통제집단 사전검사, O4 : 통제집단 사후검사  

무처치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은 없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통합과정 또는 기본과정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교정시설 통합적 프로그램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에서 발간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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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회복이음’ 과정 매뉴얼에 따라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교육, 상담 방식

으로 운영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범수, 재범위험성(REPI), 경비처우급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t = -1.760, p = .087), 범수(χ²= 1.385, 

p = .500), 재범위험성(χ²= 1.911, p = .591), 경비처우급(χ²= 1.682, p = .64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동질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집단 별 나이, 범수, 형기 빈도 및 차이 검증(N=40)

변인
실험집단(N)

M(SD)

통제집단(N)

M(SD)
χ² 또는 t

나이
47.20
(7.93)

41.85
(11.04)

-1.760

범수

초범 8 5

1.385재범 5 8

3범 이상 7 7

재범위험성
(REPI)

REPI-2 1 1

1.911
REPI-3 3 3

REPI-4 4 4

REPI-5 12 12

경비처우급

S1 0 1

1.682
S2 5 6

S3 13 10

S4 2 3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척도점수의 동질성

을 검증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두 집단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2.30에서 5.30이며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회복단계 역시 평균점수는 8.96에서 10.22

이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단약 자기효능감(t = 2.863, p < 

.01)과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SOCRATES-D)의 하위 요인 중에서 인식요인(t = 

2.112, p < .05)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변인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통제집단은 무작위 추출한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동의 및 신청에 의해 구성되어 본인이 시범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는 선발 동기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인의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N=40)

변인

M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t p

SD M SD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우울 4.70 4.42 3.10 3.54 1.265 .214

불안 3.75 5.53 2.30 2.47 1.071 .291

스트레스 5.30 4.78 4.40 3.27 .695 .491

회복단계 10.22 1.74 8.96 2.64 1.780 .080

단약 자기효능감 59.50 19.1 77.60 20.81 2.863 .007**

SOCRATES-D

행동실천 25.30 6.86 26.45 7.93 -.490 .627

인식 31.85 6.09 27.40 7.20 2.112 .041*

양가감정 11.40 3.53 10.65 3.18 .706 .485

 * p < .05, ** p < .01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사전검사 결과, 단약 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SOCRATES-D)의 인

식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여 집단 점수의 동질성이 온전히 확보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한 후 공분산분석을(Analysis of Covariance)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SOCRATES-D의 회복실천, 인식 요인과 함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 척도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OCRATES-D의 양가감정 요인은 유일하게 주효과 뿐 아니라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 처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SOCRATES-D의 회복실천, 인식 요인 및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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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공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분산원 SS df MS F

SOCRATES

회복실천

공변량 440.03 1 440.03 26.455***

집단 722.62 1 722.62 16.135***

오차 1009.07 37 27.27

수정합계 2089.10 39

인식

공변량 917.95 1 917.95 76.462***

집단 186.73 1 186.73 15.554***

오차 444.20 37 12.01

수정합계 1978.38 39

양가감정

공변량 4.417 1 4.42 .363

집단 .054 1 .05 .004

오차 450.13 37 12.17

수정합계 454.78 39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공변량 1640.66 1 1640.66 15.007***

집단 204.78 1 204.78 1.873***

오차 4045.10 37 109.33

수정합계 5470.98 39

회복단계

공변량 80.49 1 80.49 47.067***

집단 61.27 1 61.87 1.873***

오차 63.27 37 1.71

수정합계 259.93 39

단약 자기효능감

공변량 5549.30 1 5549.30 37.645***

집단 2445.19 1 2445.19 16.588***

오차 5454.20 37 147.41

수정합계 11400.40 39

 *** p < .001

종속변인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SOCRATES-D의 회복실천 및 인식 요인,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이 사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 정서에 있어 명목적 차이만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양가감정 혹

은 자유가 박탈된 수형생활 중이라는 맥락적 요인이 우울·불안·스트레스와 같은 정서

적 요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치료적 처치로 부적 정서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 사전·사후의 차이는 다소 작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8>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N=20)

구분
SOCRATES-D 우울,불안,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

효능감회복실천 인식 양가감정

사전
M(SD)

25.30
(6.86)

31.85
(6.09)

11.40
(3.53)

13.75
(14.39)

10.21
(1.74)

59.50
(19.13)

사후
M(SD)

31.65
(3.33)

35.05
(5.43)

11.40
(3.95)

11.60
(11.95)

11.80
(1.66)

81.85
(12.13)

t -3.78** -3.20** 0.00 .66 -3.62** -5.03***

p .001 .009 1.000 .515 .002 .000

 ** p < .01, *** p < .001

4.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은 나이, 범수, 재범예측지표(Recidivism Prediction Index:REPI), 교정시설 내 처

우구분 등급인 경비처우급, 사전·사후차이, 집단구분(실험 및 통제집단 구분)이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사후차이와 집단의 구분 외에는 

변인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40)

변인 M SD 1 2 3 4 5 6

1 사전·사후차이 0.52 1.84

2 나이 44.53 9.87 -.03

3 범수 3.68 3.82 -.01 .27

4 REPI 4.18 .96 .14 .60 .01

5 경비처우급 2.80 .69 .26 -.05 .01 .02

6 집단구분 1.5 .51 -.59** -.23 .33 -.17 .14

 ** p < .01

 † 사전·사후차이: 각 사전 및 사후 검사 차이의 절대값

다음으로 집단구분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가 마약사범들의 단약 자기효능감, 회복

가능성, 정서적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프로그램 외에도 

이들의 중독 및 재활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사전·사후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나이, 범수, REPI, 경비처우급,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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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3.40, p < .05, adjR2 = .31), 집단구분(β = 

.68, p < .05)이 유일하게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변인들 중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집단구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집단

구분에 따라 무처치한 통제집단과 달리 프로그램 처치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사

후의 차이가 유의미했음을 보여준다.

  

<표 10> 측정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N=40)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효과성

(상수) 3.48 1.95 1.79 .083

나이 -.05 .03 -.24 1.33 .191 2.07

범수 -.07 .07 -.15 -.99 .330 1.38

REPI .31 .39 .16 .78 .440 2.56

경비처우급 .52 .44 .20 1.19 .243 1.67

집단구분 -2.28 .48 -.68 -4.70 .01* 1.09

F = 3.40(p<.05), R2 = .28  adjR
2 = .31, Durbin-Watson = 1.83

* p < .05

Ⅴ. 논의

본 연구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마약사범의 중독재활을 위해 통합적(회복이

음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담교정시설의 마약

류 통합적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 자문단(중독재활 관련 교수 2명)과 법무부 내부 전

문가 그룹인 마약류 담당자,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 프로그램 담당자, 심리학 박사 등 

총 9명의 개발팀이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

하고, 통합적 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결과분석으로 문제점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통

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마약사범의 중독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의 회복이음 과정에 자원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에게 미치는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지표

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회복실천, 인식, 우울·불안·스트레스, 회복단계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심리적 지표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실험집단의 사전과 처치 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회복실천, 인식,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사범들은 

회복실천, 인식, 회복단계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 특히 회복실천과 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는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동

기와 결심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약류 중독자의 변화과정이 회복

(SAMHSA, 2022)이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본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

의 출소 후 지속적인 회복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 불안, 스트

레스의 감소는 중독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

고 회복 단계와 단약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중독자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 회복 과

정에서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 통합적 프로그램은 동기강화 상담, 12단계 촉진 상담, 자조 모임, 특별 활동, 

출소 후 직업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은 중독 회복 과정에서 단순히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중독자의 전 생애에 

걸친 회복을 시작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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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강화 상담은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중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

를 이루기 위한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 단약 자기

효능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은 동기강화 상담 개입이 단약 자기효능감을 증

진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하형미, 장수미, 2023)를 지지한다. 이는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의 변화 동기를 이끌어내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독자 자신이 

회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단계 촉진 상담은 중독자들이 자신의 중독 성향을 깊이 탐구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복을 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는 마약사범들

이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독 성향과 마약류 폐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조 모임은 중독자들끼리 상호 지원과 격려를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

다. 특히 NA와 같은 자조 모임을 통해 단약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자조 모임은 동료 중독자들이 서로를 지원하며,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 활동은 중독자들의 흥미와 취미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용 생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출소 후 직업 연계 활동은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사후 연계 활동은 중독자가 교정시설을 떠난 후에

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발 방지를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

조한다. 중독은 만성적인 재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

인 지지와 회복 연계망 제공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출소 후 자조 모임 참여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체

계 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장기적으

로 단약을 위해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재발 방

지를 위한 지원은 중독자가 중독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독이 단기간의 치

료로는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지지와 회복 연계망은 중독자가 사

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의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

정)이 효과적임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중독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중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장애의 회복

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마약사범의 회복을 유지

하고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적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에 추후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여러 치료

적 변인이 개입된 실험집단의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밝혀졌으므로 추후 각각의 치료

적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다룰 수 있도록 질적 

자료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한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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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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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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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이승욱 

부산교도소 보안과 교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

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

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게 개발한 성

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

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

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

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

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의 성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

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

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수형자, 성폭력, 프로그램 효과, 교정, 범죄, s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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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발생하는 여러 강력 범죄 중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범죄유

형은 성폭력 범죄일 것이다. 대검찰청(2022)에서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범죄 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를 살펴보면, 강력 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 범죄의 발생비

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율은 1.9배나 증가

하였다. 국내에서 성범죄는 살인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겨지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우

울, 불안, 수면장애, 자살 시도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범죄의 발생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법무부, 2022). 성범죄는 왜곡된 성 통념, 사회·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

도 있어서 성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치료·교육 정책의 강화

와 성범죄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조주은, 2012). 또한 지속적인 증

가 추세와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과 

함께 치료적 개입을 통한 교정 교화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윤정숙, 박정

일, 여운철, 2011). 성범죄자들은 복역 후 결국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범죄자 치료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Brown, 

2005).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북미 및 

유럽 등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초점도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있

다(Hall, 1995; Marshall ＆ Laws, 2003). 따라서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

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 교화·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송원영, 2007).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위험 수준과 이수 명

령 시간을 고려하여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기본과정(60시간)을 실시하고, 5개 심리

치료과를 포함한 12개 교정기관에서 집중과정(100시간)을, 전국 5개 심리치료센터에

서 심화 과정(30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하여 특별과정(150시간)을 시행하고 있고, 심화 과정 대상자들이 출소 전

에 20시간의 유지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 수형자들의 재범위험 수준

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은 출소 후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법무부, 2022). 성폭력사범 치료는 2003년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

상으로 진행한 치료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개소한 이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청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는 재범 연구를 통해 일부 확인된 

바 있고(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성인 성폭력사범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기는 

하였으나(윤정숙, 2019), 아직은 기초적인 분석 수준이다. 특히 최근 특정 성폭력사범

의 출소 과정이 사회적으로 주목되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유용성에 국민

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부, 2022). 하지만 교정기관 내에서 단계별 교육프로그

램 시행의 기간이 짧고 내부 전문가와 외부 자원의 부족으로 이수 명령 집행이라는 기

본적인 업무수행에 치중하다 보니 과정별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당 연구들도 교정기관 수형자는 가장 취약한 연구 대상으로 

연구 참여와 진행 절차에서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없이 진행되어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 명령 시간이 40시간 이하이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

이 낮은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척도(SOTEST)를 사용하여 

1) 인지/태도 영역(여성 적대적인 태도,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 반사회적 태도, 합리

화), 2) 자기관리 문제(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패), 3) 대인관

계 영역(사회 정서적 기반 결핍, 고립과 외로움, 낮은 조망 수용 능력), 4) 성적 관심의 

문제(일탈된 성적 관심, 성적 집착, 폭력과 성의 조건화), 5) 성범죄 심리치료 요인(건

전한 가치, 삶의 목표, 치료동맹)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횟수,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REPI)

등급,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성향등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치료프

로그램과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보고식 평가와 치료자 

평가를 교차검증하여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심리적 개

입이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아 추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참여자의 치료 효과척도

(SOTEST)

점수에 유의한 변화와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에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실험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폭력사범의 자기보고식 평가와 치료자의 관찰자 평가의 결과의 차이가 있는가?

교
정
기
관 

성
폭
력 

심
리
치
료
프
로
그
램 

효
과
성 

연
구

71교정 아카이브 + 교정 논문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사범의 특징

1) 인지 및 태도 영역

국내 성폭력 범죄는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고위험군 범죄다(박성훈, 김영규, 김한균, 

박철현, 2014). 이런 성폭력 사범들은 다양한 문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성폭력사범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인

지 및 태도 영역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 

반사회적 태도, 성범죄에 대한 합리화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면서 성범죄자 치료

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Ward et al. 2006).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Helmus, Hanson, Babchishin, & Mann 2013; Hanson, 

Mann & Thornton, 2010). 첫 번째 여성 대한 적대감은 성범죄자의 경우 여성을 지배

하고 해롭게 하려는 욕망과 함께 증오와 적대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왜곡된 신념이 강

하다(Marolla & Scully, 1986). 이 왜곡된 신념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

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통해 지배하려 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다. 두 번째로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은 성폭력사범이 여성이나 아동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낀다.’와 같은 인

지적 오류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Holmes & Holmes, 

2002).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를 거부하지 않

은 아이는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Abel & Becker, 

1984). 이처럼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성과 공격성을 지지하는 성폭력사범의 왜곡된 

신념이다(Burt, 1983). 세 번째 반사회적 태도 요인으로 북미의 경우 성폭력으로 기소

된 남성의 29%가 반사회성과 충동성, 책임감 부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성격적 기질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보고하고 있다(Abel, Huffman, Warberg, & Holland, 1998). 이

는 반사회적 행동이 성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합리화 요

인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성폭력사범의 특징을 말한다(Marolla & Scully, 

1986). 성폭력사범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고

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Marshall, Serran, & O'Brien, 2009). 

이는 성폭력사범이 아동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여기는 것이 남성의 당연한 특권이

라 생각 하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22). 이처럼 인지 

및 태도 영역은 성폭력사범의 특징이면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영역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자기관리 문제영역

Thornton(2002)은 자기관리의 문제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계획 능력, 문제해결 

및 조절 능력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충동적 자기 조절의 문제

는 성범죄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강춘희, 권재환, 2021). 성폭력사

범의 특징 중 자기관리 문제영역은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와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

패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는 성폭력사범들의 일상

에서 어려움, 부정적인 정서, 대인관계에서의 마찰과 갈등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

성이 떨어지는 대처전략 사용이 높다는 것이다(Kear-Colwell & Sawle, 2001, Neidigh 

& Tomiko, 1991). Whitaker et al., (2008)은 아동 성폭력사범은 일상의 삶에서 우울

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일반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폭력사범의 부정적 감정의 어려움을 성적인 쾌락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거나 완화하

려는 행위로 일탈 된 성적 공상을 하게 된다(Leitenberg & Henning, 1995). 또한 대인

관계에서의 마찰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도 일탈 된 성적 공상과 자위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Giorgio-Miller, 2007). 이러한 부정적 일상과 감

정, 대인관계의 대처 능력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을 미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관리 문제 조절 부족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충동성으로 인한 자기 조절 실패로 

성폭력사범의 충동적 성격 특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Shealt et al, 1991; 

Kalichman, 1992). 국내에서도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통해 성폭력사범의 다양

한 심리적 특성 중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또한 충동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폭력사범에 비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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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높은 재범률이 확인되었다(Prentky, Knight, Lee & Cerce, 1995). 이렇게 부적

절한 스트레스 대처와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패의 요인은 성폭력사범의 중요한 치료

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3) 대인관계 영역

성폭력사범의 또 다른 특징 중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의 결핍으로 외

로움을 크게 느끼며, 사회적 지지 자원 또한 불충분해 소외감으로 이어진다(Cortoni, 

Heil, & Marshall, 1996). 초기의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 기술이 

부족하다는 전제로 이뤄졌다(Becker & Murphy, 1998). 하지만 최근 성폭력사범 연

구를 보면 성범죄자는 친밀감, 애착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자신감, 외로움 등 보

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기술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Yates, 2003). 성폭력사범의 대인

관계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 정서적 기반 결핍을 들 수 있는데 성폭력사범은 양육 발

달 초기의 관계적 경험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Marshall, 2005). 생애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사회 기술 습득을 방해하여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렵다는 것

이다. 이는 사회적 정서적 결핍이 증가하고 이러한 문제는 일탈적 성적 행동으로 해결

하려는 동기를 강화하게 된다(Ward, Hudson, Marshall, & Siegert, 1995). 다음은 고

립과 외로움의 문제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측을 위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성폭력사범이 다른 범죄유형 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Bussière, 1996). 이 결과는 친밀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친밀감

을 충족과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성범죄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특징은 낮은 조망 수용 능력이다. 조망 수용 능력은 의사소통, 

자기주장,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상태 인식과 표현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

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Fernandez et al., 1999). 이러한 낮은 조망 수용 능력

이 사회 기술 능력의 부재로 이어져 성범죄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아가 사회 기술 능력의 부족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예측에 직·간접적인 요소이다. 

(DiTommaso et al., 2003; Segrin and Taylor, 2007). 따라서 치료적 개입에 있어 대인

관계 영역의 개선은 매우 필요하다

4) 성적 관심의 문제영역과 자극 추구 성향

일탈 된 성적 행동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으로 드러나며, 성적 관심에 대한 연구

는 사회적으로 벗어난 성적인 선호가 잘못된 성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Lalumiere & Quinsey, 1994; McGuire, Carlisle, Young, 1965). 따라서 성폭력사범

의 문제가 되는 성적 관심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의 강도와 방향을 뜻한다(Harkins, 

& Beech, 2007). 더불어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동적 요인으로 성

적 일탈이 확인되었다(Hanson & Morton-Bourgon, 2004). 성적 관심 문제는 성도착, 

성적 집착, 폭력과 성의 조건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성도착은 일탈 된 성적 관심

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 전문가인 마셜(W. L. Marshall, 2005)이 성

폭력사범의 성적 일탈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으

며, 그들의 성적 일탈행동을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방

향을 제시하였다. 즉,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형

사처벌이 아닌 심리 치료적 개입을 통해 근본적이고 올바른 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최광성, 변상해, 2020). 다음으로 성적 집착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기

능을 지배하는 성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설명한다(Thornton, 2016). 성관계는 사랑하

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성적 욕구를 시급하게 해소하려는 시도로 성의 대

한 생각을 지속해서 하게 된다.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남성들은 많은 양의 성관

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비정상적 성적 행

동을 시도하게 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폭력과 성의 조건화로 폭력성과 연합된 비정

상적 성적 행동을 뜻한다(송원영 등 2021).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들은 폭력적인 

음란물을 통해 성적 학대 환상을 가지며 자위행위를 통해 패턴을 강화하게 되며 결과

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가학적 환상으로 성적쾌감을 일으키게 된다(Stefanska, Higgs, 

Carter & Beech, 2017). 이처럼 비정상적 성적 관심을 가지는 성폭력 사범들은 높은 

교
정
기
관 

성
폭
력 

심
리
치
료
프
로
그
램 

효
과
성 

연
구

75교정 아카이브 + 교정 논문 



자극추구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Zuckerma(1971)은 자극추구성향은 ‘법적, 사회

적, 신체적,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면서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성폭력사범의 정서 자극 인식 실험연구에

서 여성 성인 자극 사진과 여성 아동 자극 사진에 반응이 길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아동 성폭력사범의 경우 성적 대상이 소아기호자들과 마찰도착자는 성

인 여성 성범죄자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게 나왔다(이선영, 2012). 이는 성폭력사범

들의 성적 대상이 다양할수록 자극추구 속성이 높다는 것이다(Ael & Wiegel, 2009). 

이와 같은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성범죄자는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 문제로 일탈 된 성

적 인식 및 집착과 함께 폭력을 동반한 성행동으로 이어져 반드시 개선을 위해 치료적 

개입이 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요인

1) 개입 방법

1950년대 이전 비구조화된 정신분석적 접근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일탈적인 성 

행동수정 중심의 혐오치료를 사용했던 행동주의적 접근을 거쳤다(이영아, 정보라, 

2017) 이후 사회 기술 능력 및 대인관계 증진, 공감 능력향상, 인지적 오류수정, 자

기 조절(Self-Regulation) 능력향상 등을 강조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hy, CBT) 모델로 변화해 왔다(Hudson, 2005). 2005년 이후에는 성폭력사범

이 가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

력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이영아, 정보라, 2017). 즉, 성범죄자에 대

한 치료는 대상자의 강점 개발 및 재발 방지(ReLapse Prevention) 모델, 위험성·욕

구·반응성(Risk Need Responsivity, RNR)모델,  반구조화된 좋은 삶(good lives) 모

델 등 긍정심리학적 접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Andrew & Bonta, 1998, Ward & 

Stewart, 2003, Marshall et al., 2005). 이처럼 심리치료 발전 역사 속에 반영된 심리치

료 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건전한 가치, 삶의 목표, 치료동맹과 응집력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건전한 가치 요인은 높이기 위해 성폭력사범은 ‘좋은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동기 강화를 높이고 긍정적 치료적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면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Ward & Mann, 2004). 나아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최종목표는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Wilson 

& Yates, 2009). 이런 삶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성폭력사범

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동맹과 응집

력이 필요한데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지도자와 집단원 간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다(법무부, 2022). 집단심리치료를 경험한 많은 내담자들은 치

료적 기법보다 치료자와의 라포 형성 과정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

는 것이다(Drapeau, 2005). 나아가 성폭력사범으로 구성된 치료 집단 프로그램에서

도 집단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치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집단원 간 높은 

응집력이 확인할 수 있고, 집단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Beech & Fordham, 1997). 이렇게 성폭력사범의 특

징을 고려하여 치료적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일방적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

이 아니라 치료적 동맹과 응집력을 형성하면서 건전한 가치 정립과 안정적인 삶의 목

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힘을 길러 줄 때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기본과정은 

전체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

력사범 중 법원의 판결로 40시간 이하의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기본과정 대상자를 참

여자로 정하였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고 이전에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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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4)

구분 분류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연령

20대 2 1

30대 2 1

40대 2 0

50대 3 4

60대 이상 3 6

학력

초졸 1 2

중졸 2 2

고졸 8 6

대졸(2년제 이상) 1 2

범수

1범 5 7

2범 2 1

3범 이상 5 4

형기

1년 이하 2 5

1년 ~ 2년 1 1

2년 ~ 3년 4 2

3년 ~ 4년 3 1

4년 ~ 5년 2 0

5년 이상 0 3

합계 12 12

2. 측정용 도구

1)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SOTEST)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개발한 척

도로 검사태도 요인, 재범유발요인, 치료적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형자용 자기보고(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Self: SOTEST-S)

의 전체 문항은 143개이며 치료자용(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Therapist: SOTEST-T)은 선별검사 17문항, 확장검사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치료자는 연구 대상자 선정 후 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

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분석에서는 검사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표 2> 성폭력사범 치료효과 척도집(SOTEST) 구성요소

구성요소

검사 태도
(타당도)

긍정왜곡

인지/태도 영역
(4요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

폭력지지신념
부정왜곡

반사회적 태도

비일관성
성범죄 합리화

자기관리 영역
(2요인)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영역

(3요인)

사회 정서적 기반결핍

고립과 외로움

충동성 및 자기조절 실패
낮은 조망수용능력

성적관심 영역
(3요인)

성도착

치료적 영역
(3요인)

건전한 가치

성집착 삶의 목표

폭력과 성의 조건화 치료동맹과 응집력

2) 자극추구성향척도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rnett(1994)가 개발한 감각추구성향척도(Arnett 

inventory of sensation seeking: AIS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개인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자극이나 강도가 높은 자극을 개인이 얼마나 추구하는 지의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자극에 대

한 추구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총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참가자는 4점의 Likert척도를 통해서 응답한다(1점:전혀아니다, 4점:매우그렇다). 

Arnett(1994)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빈도분석을 비롯한 전반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먼저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고,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독립

표본 t-검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가의 차이를 측

정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측정된 변수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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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여 적률

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각 변수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 절차 및 평가도구 등은 대상자 연구동의 설명 이전에 경기대학

교 기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KGU-20230404-

HR-102-04). 이후 참가자 구성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기본과정 

대상자이면서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는 형기종료일 6개월 이내 수형자 중 선정하였

다. 모집을 위해 선정 대상자들에게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공고

문을 부착하여 안내하였다. 예비 대상자에게는 진행될 연구의 목적, 장소(교정기관내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실),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 중에 참여동기

가 높고 연구진행에 적극적인 24명을 선발하였다. 대상자들이 본연구에 참여하지 않

을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구두로 안내하고 서면동의 과정에도 문구를 

첨가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24명 중 형기종료일이 가

까운 순서대로 우선 실험집단으로 배정하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배정하

여 <표 3>과 같이 프로그램과 검사를 진행했다. 치료자(타인보고식) 검사를 위해서

는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 초기에 치료자 평가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 사후면담과 함께 사후검사를 병행하였다. 

<표 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프로그램) O1 X O2

통제집단(무처치) O3 O4

† X :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  O1 : 실험집단 사전검사, O2 실험집단 사후검사, O3 : 통제집단 사전검사, O4 통제집단 사후검사  

무처치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은 없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기본과정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실험

집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담 전공자로 

관련자격을 보유한 자가 진행하였다. 진행은 교정본부에서 발간한 성폭력사범 심리치

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매뉴얼에 따라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폭력사범 기본과정의 단계별 심리치료목표와 회기별 주요 내

용은 <표4>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프로

그램 목적 이해, 신뢰감 형성과 동기강화, 그리고 자기와 타인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

이다. 2단계는 긍정정서의 고양, 성폭력 가해자들의 주요 심리적 특성인 충동성과 분

노조절에 중점을 둔 자기조절능력 향상,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

성 내용이다. 3단계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강간통념 변화에 초점을 둔 재범방지 관련 

내용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성관련 법률의 이해 및 변화된 자기 모습에 대한 인식, 

미래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본과정 프로그램의 집단치료 방향이 설정된다. 이 단계는 프로그램 참여자

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여와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먼저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과 집단의 성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프로

그램 참여자들의 개인적 목표 설정, 집단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변화를 위한 두려움 다루기, 자신의 인생 돌아보기와 미래의 목표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한다.

2단계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성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충동성 및 분

노표현에 있어서 자기조절훈련, 의사소통 기술 향상 및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

으로 집단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자기 삶의 무계획적 생활습관, 조절이 되지 않거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충동적인 성향에 대해 살펴보고 주의조절을 통해 충

동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므로 조절능력을 키우게 된다. 분노조절과 관

련하여 자신의 감정·생각·행동을 알아채고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논박하는 훈련과정

을 통해 불편했던 감정을 인식하고 생각과 신념이 바꿔지면 감정과 행동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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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비로소 상처에 대한 자기책임도 인식하게 되고 충동성과 분노 감정도 가라앉게 

된다. 아울러 계속되는 수용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감정을 덜 위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집단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본인의 불편한 감정도 안정적으로 바

뀌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3단계는 자신의 성적 집착과 성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고 알아차리도록 돕는 과

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성폭력을 유발하게 했던 잘못된 성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사건에 관여된 배경요인

과 유발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범죄 경로를 탐색하고 집단원들과 함께 범죄 원인을 

찾아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개가 쉽지 않은 자신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스스로의 문

제점과 대안행동 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로 성폭력의 원

인과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성범죄 발생 경로를 심도 깊게 탐색하며 원

인을 분석하고 대책도 찾아보는 과정이다.

4단계는 성관련 법률의 이해 및 변화된 자기 모습을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 행동의 책임

을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새로 바뀐 법률

에 대한 이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생활 계획 세우기 등 출소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단계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교육과정

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면서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표 4>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

단 계 목 표
각 회 기

(2시간30분)
주제 및 내용

1단계 동기강화

1 ◦ 프로그램 안내 및 집단원 자기소개

2 ◦ 사전 척도검사, 나의 장점 찾기

3 ◦ 행복한 삶,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4 ◦ 미래의 나의 행복한 삶

2단계 자기조절

5 ◦ 성에 대한 이해 및 생각 점검

6 ◦ 성 관련 의사결정표 및 성에 대한 인식 전환

7 ◦ 왜곡된 성의식 확인 및 수정과 책임있는 성행동

8 ◦ 성적신념, 지식, 통념 확인 및 수정

9 ◦ 감정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정

10 ◦ 감정조절능력 향상과 생각, 감정, 상황, 행동 구분하기

3단계 재범방지

11 ◦ 성적도착 및 중독증상 이해와 성적인 집착정도 탐색

12 ◦ 사건 발생 3~6개월 전 돌아보기 

13
◦ 사건분석1 (배경요인, 즉시적유발요인)

◦ 사건분석(연습사례1)

14
◦ 사건분석(배경요인, 즉시적 유발요인)
◦ 사건분석(자기사례)

15
◦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 재범방지 계획(연습사례 과제)

16
◦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 재범방지 계획(자기사례　과제)

4단계 행동계획

17 ◦ 성폭력 범죄 특성과 범죄관련 법령

18 ◦ 성폭력 범죄에 따른 처분(신상정보공개제도등)

19
◦ 피해자 공감

◦ 그 사람 되어보기(갈등상황 및 생각과 감정)

20
◦ 공감의 정의와 단계
◦ 피해자에게 전하는 마음의 편지 쓰기

21 ◦ 좋은 삶 계획하기

22
◦ 나의 행복한 삶 계획
◦ 출소후 예상되는 상황 및 대처전략 수립

23
◦ 프로그램 평가

◦ 미래일기 작성(미래의 어느날의 일기)

24
◦ 사후 척도검사, 
◦ 목표점검 및 소감나누기(프로그램 수료 후 다짐)

※ 주 5회 : 일 2회기씩 12일 진행(총 60시간)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나이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범수, 형기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나이(t=-2.006, p=.057), 범수(χ²=.778, p=.678), 형기수(χ²=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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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9)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간 동질성이 확

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집단 별 나이, 범수, 형기 빈도 및 차이 검증(N=24)

변인
실험집단(N)

M(SD)
통제집단(N)

M(SD)
χ² 또는 t

나이
46.42
(15.19)

59.92
(17.68)

-2.006

범수

초범 5 7

.778재범 2 1

3범 이상 5 4

형기

1년 미만 2 5

7.952

1년 ~ 2년 1 1

2년 ~ 3년 4 2

3년 ~ 4년 3 1

4년 ~ 5년 2 0

5년 ~ 6년 0 3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SOTEST(성폭력사

범 치료효과 척도집)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SOTEST 평균은 35.25이고, 통제집단

의 평균은 32.25로 평균점수는 3.0의 차이가 있지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t (24) = .508, p = .617), 이 결과를 통해 사전 집단간 동질성

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SOTEST 총점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N=24)

변인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t p
M SD M SD

SOTEST 35.25 12.21 32.25 16.43 .508 .303

† SOTEST :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SOTEST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사후 점수는(M = 27.50, SD=7.75)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M = 31.90, SD = 17.14) 보다 낮았으며, 실험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후 SOTEST 전체 점수의 차이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 22) = 7.35, p = .013], 집단 구분에 따른 사후 SOTEST 점수 변화의 상호작용 효

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2) = 6.19, p = .021].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를 통

해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SOTEST 점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N=24)

변인 SS df MS F p

사전-사후 196.02 1 196.02 7.35* .013

집단*사전-사후 165.02 1 165.02 6.19* .021

오차 586.46 22

* p<.05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의 효과성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

하기 위해 SOTEST의 하위요인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SOTEST의 하위요인 중 인지태도(t=3.218, p<.01)

와 치료적요인(t=-3.859,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자기관리

(t=1.494, p>.05), 대인관계(t=-1.291, p>.05), 성적관심(t=1.609, p>.0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N=12)

하위요인
사전평가 사후평가

t
M SD M SD

인지태도 12.58 7.57 5.92 5.45 3.218**

자기관리 7.83 4.17 6.33 3.47 1.494

대인관계 13.25 3.11 14.33 1.16 -1.291

성적관심 1.58 2.58 .92 1.78 1.609

치료적요인 10.00 4.97 14.42 1.67 -3.859**

** p<.01

4.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탐색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은 사전사후 점수차이, 나이, 범수, REPI(재범위험성), 교정시설내 처우구분 등급

인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성향정도이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변인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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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24)

변인 M SD 1 2 3 4 5 6

1 사전사후차이 4.04 8.08

2 나이 53.17 17.53 .19

3 범수 2.29 1.98 .26 -.03

4 REPI 3.71 1.04 .29 .13 .34

5 경비처우급 2.83 1.04 .17 .31 .19 .43

6 자극추구성향 49.79 5.03 .12 .34 .09 -.14 .14

다음으로 여러변인들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차이를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고 나이, 범수, REPI,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정도, 집단구분을 독립변인으

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3.40, p < .05, adjR2 = .31), 집단구분(β = .68, p < .01)이 

유일하게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변인들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구분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10> 측정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N=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VIF

효과성

(상수) -17.42 15.89 -1.10 .288

나이 .19 .10 .41 1.96 .067 1.47

범수 .20 .78 .05 .25 .806 1.24

REPI 1.98 1.62 .25 1.22 .239 1.45

경비처우급 .73 1.58 .10 .47 .647 1.40

자극추구 -.08 .32 -.05 -.24 .811 1.29

집단구분 10.73 3.2 .68 3.40 .003** 1.34

F = 2.76(p<.05), R2 = .70  adjR2 = .31, Durbin-Watson = 2.16

5. 치료자 및 대상자 평가 차이분석

SOTEST는 수형자용 검사(자기보고식)와 치료자용(타인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기본과정에 참여한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와 치료자의 타

인보고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 1차로 치료자의 사전사후 평가자

료에 대한 대응표본 t -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치료

자가 평가한 SOTEST-T의 전체 사후 점수는(M = 16.00, SD=5.15)는 사전 점수(M = 

20.75, SD = 6.17) 보다 낮았으며,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

냈다. 치료자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에 참여한 결과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추가로 하위 요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태도’요인(M = 4.50, SD = 1.38)과  ‘치료적요인(M = 1.58, SD = 1.51)’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보다 낮았으며, 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자기관리’요인(M = 2.08, SD = .51)과  ‘대인관계’요인(M = 3.08, SD = 1.17)’, ‘성적관

심’요인(M = 3.25, SD = 1.60)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나 t 점수가 2점대 초반으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치료자의 SOTSET-T 사전사후 평가 차이(N=12)

요인
사전평가 사후평가

t
M SD M SD

인지태도 5.50 1.24 4.50 1.38 4.690**

자기관리 2.50 .90 2.08 .51 2.159

대인관계 3.50 1.44 3.08 1.17 2.159

성적관심 3.92 1.50 3.25 1.60 2.000

치료적요인 3.25 1.66 1.58 1.51 -3.252**

다음으로 수형자와 치료자의 평가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하위 요인 점수차이의 유의

성을  <표 12>에 제시했다. 성폭력 심리치료 기본과정에 참여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식 검사 결과와 치료자의 타인보고의 사전사후 차이의 유의성을 근거로 비교한 결과 

SOTEST의 하위요인 중 ‘인지태도’와 ‘치료적요인’은 동일하게 사전·사후 검사결과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관리’, ‘대인관계’, ‘성적관심’ 요인 역시 동일하게 사전·사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수형자와 치료자의 SOTEST 하위요인 평가 비교(N=12)

변인 자기보고(수형자) t 타인보고(치료자) t 일치여부

1 인지태도 3.218** 4.690** 일치

2 자기관리 1.494 2.159 일치

3 대인관계 -1.291 2.159 일치

4 성적관심 1.609 2.000 일치

5 치료적요인 -3.859** -3.252**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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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형자 중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사범 심리

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평가를 위해 

2022년 법무부가 개발한 성폭력 프로그램효과성 평가 척도(SOTEST)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수형자의 자기보고 결과와 치료자용 타인보고(SOTEST-T) 결과와 교차검증하

였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시설내 심리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 주요한 치료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자기존중감’,‘강

간통념’, ‘상태특성 분노표현’, ‘충동성’, ‘아동성추행지표’, ‘고독감’, ‘성을 이용한 대응’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성폭력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를 통하여 

효과성을 검증 하였으나, 최근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만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한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집’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

고 그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 및 타당화한 효과성 측정 척도를 통

해서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평가점수에서 유의한 사전·사후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

과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본 연구에서 추가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었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평가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범

죄 횟수, REPI 등급(재범위험성 정도),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자극추구성

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투

입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영

향의 존재 여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만 사전·사후 결과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지하는 

부가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에 대한 시도이다. 보통 평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기 보

고식 반응을 근거로 한 심리평가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판정하는 다른 대안적 자료

보다 유용(Kim & Lee, 2006; Hough et al., 1990)할 수 있지만 수검자의 솔직한 반응

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특히 경향성을 보이거나 편향 반응, 정

확성을 전제하지 못한 응답 등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식된다(정수임, 신동희, 201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SOTEST)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치료자의 평가를 통해 교차 검증하

며 자기보고식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척도의 하위요인 중 나타난 자기보고 평가는 타인보고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내놓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가 특수

한 환경인 교정 장면에서도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의 참고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효과성은 

존재하지만, 하위요인 중 일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다. 성

범죄의 합리화 또는 강간통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자신의 범죄로 얻고자 했던 욕

구를 알아차리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개선은 보이나 재범 유발요인 중 자기관리 영역이나 대인관계 영역의 변화 또는 성적

인 집착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도나 인지의 변화는 비교

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Aos et al., 2001)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폭

력사범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그러나 성폭

력사범은 생애초기 양육자나 성인과의 적절한 관계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공감 능력을 

비롯한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2008),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Marshall et al., 1999)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두드러진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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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개입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교육과 훈련을 수용생활 초

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

수의 한계나 성폭력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운영의 짧은 시간의 한계점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정기관내 성폭력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

에 활용된 표본의 경우 60시간동안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수명령이나 REPI, 범수 등을 고려하여 60시간 이상의 장기프로그램(예: 집중과

정 100시간, 심화과정 300시간 등)에서 본 연구의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제

한점 등이 개선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기본과정(60시간)의 경우에도 참

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표본수가 충분히 증가될 때에도 하위요인의 효과성에서 본 연

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TEST는 성폭력사범에게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성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자의 방어나 저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타

당도 요인을 개발하여 긍정왜곡, 부정왜곡, 비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으로 인해 타당도척도의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

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도척도에서 이상 경향성이 나타난 

표본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군집화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심리평가도구의 타당도척도와 비교하여 성폭력사범의 저항이나 방어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의 치료자용 검사 결과 중 ‘치료태도

(긍정왜곡,  부정왜곡, 비일관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확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치료자용확장검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도 흥

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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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

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

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

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

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

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

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형

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

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

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

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

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가석방제도 개선을 위한 형기단축제도

(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문창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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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가석방 둘째, 전체 형기에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적용을 제외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가석방되는 ‘필요적 가석방’ 셋째, 기

타 조건부 가석방 넷째, 만기 출소이다.9) 이중 현재 우리나라가 채용하지 않는 형기단

축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가석방제도와 함께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병행하는 

것은 가석방제도가 가진 한계를 형기단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형

기단축제도는 교도소 과밀인구를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교도소 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가석방제도가 과거에 범한 범죄와 돌아갈 곳의 생활환경 등 재범의 우

려에 주목하는 반면,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주목한다. 물론 형

기단축제도가 가진 단점도 많겠지만, 일선 교정시설의 실무자들을 통해 많이 주장되

는 이 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10) 이에 이 논문은 가석방제도와 형

기단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가 서로를 보완하며 병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하며, 형기단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9)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제89호), 

pp.22, 한국교정학회.

10) 장영민/탁희성,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pp.1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 서론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4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을 기점으

로 5만 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1) 2024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4년 교정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23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정원은 4만 9,922명임에 반해, 1일 평

균 수용인원은 5만 6,577명으로 수용 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113.3%에 이르고 있다.2) 

이러한 과밀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3)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

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해소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4) 이에 따라 2017년 부산고등법원

에서 최초로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판결들

이 이어지고 있다.5)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권리는 물론,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활동을 제약하고, 각종 교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가석방의 활

성화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가석방제

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물론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법률적 성격이나 대상

자의 선발기준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정당성, 재범 예측의 타당성, 심사기관의 이원

적 체계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6) 정기형 제도의 결함에 대한 보충, 올

바른 수형 생활의 유도, 수형 시설 내의 질서유지, 교정 효과의 상승, 재범의 방지, 과

밀수용의 해소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한 제도이다.7)

가석방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 ‘우량수형자 석

방령’을 제정·시행하였으나,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가 정착하게 되었

다.8) 그러나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과는 다른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의 가석방 형태와 같은 가석방

1) 정윤숙 외, (2023), 「2022 범죄백서」, pp.344, 법무연수원.

2) 법무부, (2024), 「2004 교정통계연보」, pp.63, 법무부 교정본부.

3)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23.02.23. 선고 2021헌마16 결정; 헌법재

판소 2024.01.25. 선고 2022헌마150 결정 등.

4) 이성호 외, (2017),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토론회」, pp.6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5) 부산고등법원 2017.08.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등.

6) 이정봉, (2004),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pp.36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선태, (2017),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75호), 

pp.31, 한국교정학회.

8) 김선태, 앞의 글,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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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 현황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석방자 70,672명 중 형 집

행률이 50% 미만은 39명으로 0.1%, 60% 미만은 15명으로 0%, 70% 미만은 168명으

로 0.2%, 80% 미만은 8,956명으로 12.7%, 90% 미만은 41,782명으로 59.1%, 90% 이

상은 19,712명으로 27.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과밀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

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18) 이에 대

해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 이수 기간을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4

분의 1을 경과 한 후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19) 우리 형법이 가석방의 요건을 엄

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석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선고형의 3분의 2가 경과 한 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 한 후, 4년 이상의 장기수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후 가석방할 수 있다.20) 따라서 법률상의 문제이기보다

는 가석방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21)

18)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참조.

19) �김준성, (2013),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pp.277,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 �남선모/이인곤, (2014),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3호, pp.244 이하, 

한국법학회.

21) �류병관,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pp.10 이하, 법무부; 남선모/이인곤, 앞의 글, pp.254.

I I.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소 방안

1.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

우리 교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

는 과밀수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 예컨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

은 2012년 45,488명이었다가, 2014년 50,128명으로 증가하여 5만 명대에 진입하였

고, 2017년 57,2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현재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6,577명에 이르고 있다.12) 이처럼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는 교정 정책이 직면한 중

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13) 교정시설의 수용밀도가 높을수록 수용 사고의 발생 건수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14)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정시설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응징

을 요구하면서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집행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이

다.15) 따라서 과밀수용 문제는 조만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여

건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1일 평균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의 비율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 2014년부터 2022년 현재

까지 증감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미결수용자의 수

를 살펴보면, 2012년 14,186명에서 2016년 2만 명대로 진입한 후 증감을 이어오다 

2022년 현재 17,736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2009년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

사·재판이 확대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전

체 수용자의 30%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16)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비율은 일본의 경

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016년 일본의 미결수용자 비율은 전체 수용인원의 

10.6%에 불과하다.17) 그러나 일본도 우리처럼 과밀수용의 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향했으며, 기소유

예를 확대 적용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비율을 감소시켰다.

11) 김선태, 앞의 글, pp.35.

12) 법무부, 앞의 책, pp.63.

13) 김정연 외,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Peter L. Nacci, Hough E. Teitelbaum, & Jerry Prather, (1977), ‘Population Density and Inmate Misconduct 

Rates in Federal Prison System’, Federal Probation, vol 41;27.

15) 이윤호, (2021), 교정학, pp.91, 박영사.

16) 정윤숙 외, 앞의 책, pp.343 이하.

17) 이희정, 앞의 글,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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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도소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

교정(矯正)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바르게 고친다’라는 목적 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교정은 수용자의 구금을 통해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 등을 추구하지만, 교화·개선을 중시하며 이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현대 교정 이념을 담고 있다.25) 그러므로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합

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가석방제

도의 문제점에 대한 꾸준한 지적과 교정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허가자의 

형 집행률이 아직도 높은 것은 범죄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미흡하고, 가석방 심사기관이 사회 방위적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

회 내 처우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석방제도가 가진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 단

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6) 그러나 교도소 과밀현상의 해소와 수용 능

력 통제는 가석방이 주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주된 기능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27)

1) ‘정문 정책(front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정문 정책(front – 

door)’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가택 구금, 벌금형, 배상 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 구금

적 제재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28) 이와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방위를 위한 최소한

의 범죄자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의 확대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결수용자를 감소시키는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등 형사사

법 정책의 실천이 요구된다.29) 또한 형벌의 가장 큰 제지 효과는 확실성에 있는 것이

지 엄중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30) 따라서 지나친 장기 구금은 시간적·금전적·사회적 

낭비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벌의 제지 효과

는 구금 초기에 가장 크게 발휘되므로 단기형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고

25) 이백철, (2020), 교정학, pp.5, 교육과학사.

26) 이정봉, 앞의 글, pp.392 이하.

27) 김정연 외, 앞의 책, pp.41.

28) 이윤호, 앞의 책, pp.93.

29) 이희정, 앞의 글, pp.14.

30) �Franklin E. Zimring & Gordon J. Hawkins, (1976),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61.

3) 출소자의 재복역률 현황

수형자가 출소한 후, 3년 이내 또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출소자 재복역률’의 최근 10년

간(2013년~2022년) 평균을 살펴보면, 형기 종료의 경우 30.9%, 가석방의 경우에는 

7.4%를 나타내고 있다.22)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만기 출소자의 재복역률에 비

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가석방되고자 노력하는 수

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향후 삶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이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범죄 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초

범의 경우 10.6%, 2범의 경우 25.9%, 3범의 경우 39.3%, 4범의 경우 46.6%, 5범 이상

의 경우 58.8%를 나타내고 있다.23) 이 통계를 통해 교화·개선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초범의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여 교도소 내의 악풍감염과 부문화 접촉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절도죄의 경우 46.3%, 마

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44.7%로 타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재복역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24)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교화·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생계 문제에 대한 준

비가 부족한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정윤숙 외, 앞의 책, pp.175.

23) 교정기획과, (2023), 「2023 교정통계 연보」, pp.178 이하, 법무부 교정본부.

24) 교정기획과, 앞의 책, p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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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상의 양호”, “개전의 

정”,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추상적

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36) 

실제 가석방심사에서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반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보

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경비처

우급,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가석방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의 동기, 죄

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이다. 이처럼 교화·개선이라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인이 내적인 변화이므로 

이를 계량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외형적인 요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나 죄명 등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었으며, 보호 관계의 양호 여부(접견, 서

신 등), 합의 또는 변제 여부 등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와는 무관한 요인에 해당한다.37) 

그리고 생활환경 등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의 

위험성 지표로써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36) 정진영,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제20호, pp.174, 한국교정학회.

37) 이정봉, 앞의 글, pp.24.

려해야 한다.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의 과밀현상 보다 구치소의 과밀현상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교정 당국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법부

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2) ‘후문 정책(back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후문 정책(back – door)’으로는 

보호관찰부가석방, 외부 통근 등 사회 내 처우,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등을 통해 형기 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32) 이와 더불어 3개월 미만의 단

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부정

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분류심사에서 제외되므로33)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된다.34) 따라서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단기수형자에게 벌금 등의 대체 형

벌이 바람직하고, 충격 구금을 위한 수형의 경우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소년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 제

도를 당장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지만, 부정기형에 흐르는 입법 정신, 즉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교화·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추구 이념은 형 집행 과정에서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35)

III.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1) “개전의 정”에 대한 평가

수형자 중 어떤 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는 가석방제도의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 제72조 제1항은 “행상이 양호

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는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31) Michael Tonry, (1979), 「Crime and Justice」, pp.257, University of Chicago. 

32) 이윤호, 앞의 책, pp.93.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2, 2024. 2. 8. 일부개정), 제62조 참조.

34) 김선태, 앞의 글, pp.46.

35) �손동권, (2003),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pp.425,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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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석방제도의 발전 방향

가석방제도는 시설 내 처우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 수형자의 자율 의지에 기초하여 사

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응

을 돕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42) 따라서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

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특별예방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43) 그러므

로 형기 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기보다는 사회복귀 준비

가 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가석방이 가진 원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44)

더불어 순수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저지

를 위험성과 가능성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이

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이다. 따라서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가석방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

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전의 정”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의 정도는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45) 그리고 개선 의지는 수형자가 사회적응 능력과 생계 능력 등을 고취

하기 위한 기술의 습득, 작업과 봉사를 통한 근면·성실의 습관, 과학적 지표를 통한 사

회에 대한 적대심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예측을 의미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도소 내의 무조건적인 규율의 준수, 명령의 복종 등 수형자

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 집행을 견뎌낸 자가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된다.46) 따

라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예측의 정형화가 요구되며,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내의 처

우 프로그램 참여가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강요에 의한 참여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절실하다.

42) 남선모/이인곤, 앞의 글, pp.240.

43) 정승환/신은영, (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pp.217, 한국형사정책학회.

44) 이희정, 앞의 글, pp.11.

45) 류병관, 앞의 글, pp.29.

46) 배종대, (2017), 형법총론, pp.616, 홍문사.

2)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 : 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기준

2012년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조기 예측을 위한 평가도구로써 ‘교정재범예

측지표(Co-PEPI)’를 마련하였다. 이 지표는 23개 문항과 각 문항에 따른 할당 점수 및 

등급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8) 그러나 이 문항들은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의 전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 확정시의 나이, 이전 범죄 출소 

시의 나이, 학창 시절의 처벌 경험, 입소 전 경제 상태 및 거주상태 등 인구 과학적인 

요인에 치중되어 있다.39)

반면 죄명, 범죄시의 정신상태,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횟수,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재범기간, 집행유예 취소·실효 횟수 등은 이미 선고형에 반영된 지표이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형벌의 가중 요소를 반복하여 반영하는 

이중 평가의 위험성이 있다.40) 그리고 저학력자·일용직·동거 횟수가 많은 자는 불이

익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편견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

항들에 의해 장래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41)

38)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는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시 정신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

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확정 연령, 재범기간, 이전 범죄 출소 연령대, 집행유예 취소/실

효 횟수, 동거 횟수, 학창 시절(18세 이하) 처벌 경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 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정

신병원 치료 경력, 학력,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 심리검사 비

행 성향, 교정 심리검사 포기 성향 등 23개 문항이 있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39) 김정연 외, 앞의 글, pp.46.

40) 박미랑, (2015),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67호, pp.164, 한국교정학회.

41)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pp.11, 한국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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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연혁과 의미

형기단축제도는 작업성적,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 등 특

별한 공적에 따라 일정 기간의 형기를 단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선시

제도’라고 불리어졌지만, “Good Time”을 선시(善時)라고 직역함으로써 오히려 의미

의 모호성이 더해졌다.47) 이 제도를 통해 단축되는 형기는 수형자 자신의 노력으로 획

득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이를 ‘형기 자기 단축제도’, ‘선행 보상제도’ 또는 ‘선행 감형

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48) 이 제도는 가혹한 정기형의 완화정책으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에 의해 고안되었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

법계 국가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석방제

도의 도입으로 쇠퇴하였지만, 가석방제도와 병용되고 있다.49)

우리나라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가석방제도를 시행하면서 형기단축제도를 폐지

하였지만,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시대인 1948년 3월 31일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령’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50) 이 제도는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하여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오늘날은 수형자에게 열악한 교정시설로부터 재

사회화를 촉진한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전체 형기에서 감해줄 것인가도 시행하는 국

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51) 이 제도를 가석방제도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가석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의 비교·분석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

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가석방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지만,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즉, 근면과 선행

47) 이에 따라 이 논문은 “Good Time System”을 ‘형기단축제도’라고 표기한다.

48) 박영규, (2013),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통권 제60호, pp.101, 한국교정학회.

49) 大谷 實, (1987), 刑事政策講義, pp.290, 成文堂.

50) 박영규, 앞의 글, pp.101.

51) �John Ortiz Smykla, (1985), ‘Probation and Parole : Crime Control in Community’, pp.108,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이 선정 기준이 된다. 둘째,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사 또는 노력과는 무관한 보호 

관계 또는 범죄의 태양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노력

에 따라 석방일을 앞당길 수 있다. 셋째, 가석방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

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형기단

축제도는 행정권에 의해 형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법권 침해의 우려

가 있다.52)

3. 외국의 형기단축제도 운영 사례

미국의 경우 48개 주와 콜롬비아 자치구에서 형기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선시법은 1817년 뉴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법률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

고받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형기의 4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실제 복역한 형기와 선시로 인해 감형받은 기간이 수형자가 선고받은 기간에 

해당할 때 자동으로 석방되는 자동석방제도(mandatory release, 필요적 가석방)를 채

택하고 있지만, 뉴욕주와 미주리주에서는 가석방제도에 의해 가석방된 수형자와 형기

단축제도에 의해 자동 석방된 수형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53)

52) 박영규, 앞의 글, pp.102.

53) James A. Inciardi, (1999),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pp.550, Alabama Origi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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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과 대부분 주에서는 법률상 선행점수(Statutory good time) 또는 취득 점

수(gain time) 등으로 불리는 ‘모범수 형기 단축 점수’와 공로 선행 시수(Meritorious 

good time), 노역 시수(Work time) 또는 근로 선행 시수(Industrial good time)라고 

불리는 ‘수형 시설의 교육’, ‘근로의 참여’,‘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혼합하여 운영

함으로써, 수형 규칙을 준수하고 수형 시설의 근로 방침에 협조적이며 능동적인 근로

의욕을 가진 수형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54)

그리스의 경우 1952년부터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다. 즉, 6개

월 이상의 형에 처한 수형자는 교정시설 외에서 1일의 작업마다 2일간 단축을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축을 인정한다. 그러나 작업거부 또는 징

벌의 부과가 있으면 단축은 무효가 되며, 가석방은 보호관찰 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지만, 작업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은 취소되지 않는다.55) 

스페인의 경우 1982년부터 구류를 포함한 모든 구금에 대해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2일의 작업마다 1일간 단축을 인정한다. 연간 최대 75일

까지 단축을 인정하지만, 가석방과 결합하면 형기의 3분의 1 이후에는 출소가 가능해

진다.56)

프랑스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수형자에게 수형 기간을 단축해 주는 모범수

에 대한 형기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전(Code de la 

procédure pénale)의 제4절 감형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제도(réduction de peine)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행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형집행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관에 의해 감형이 결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수형자에게 자신의 형기에 비례한 감형 기간이 사전에 제공되며 행형성적이 좋

지 않거나, 악행을 행한 경우, 감형 기간이 삭제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7) 

4.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가석방제도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

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제도 자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석

54) �주성빈/윤해성, (2022), ‘수형자의 능동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pp.9,  

한국정책개발학회.

55) 山下邦也, (1993), 新·刑事政策, pp.280, 日本評論社.

56) 山下邦也, 前揭 書, pp.281.

57) 주성빈/윤해성, 앞의 글, pp.11.

방제도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

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정시설에서

의 수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석방이 오히려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도움

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법원이 가석방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형 가석

방제도’와 프랑스식 법관에 의한 감형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에서 실시하는 형기단축제도 중에는 보호관찰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기 

자체를 단축하는 ‘형기 자기 단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뉴욕주와 미주리주처럼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석방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석방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석방적격심사기준’과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무

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조기 석방을 쟁취하고자 하

는 수형자가 더욱 개선·갱생의 의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58)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형자를 교화·개선하지 못하는 책임은 교정기관의 몫으로 보아

58) 장영민/탁희성, 앞의 글, p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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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교활한 수형자가 있음을 경계59)하기보다는 효과

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형기단축제도로써 가석방

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단지 가석방제도의 평가적 한계를 보충하

기 위해 형기단축제도의 병용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범죄에 대한 인류의 대책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교정의 이념 또한 변화와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형벌개념이 범죄

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응보적 기능과 함께 사회 방위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면, 현대적 형벌개념은 더 이상 구금이 요구되지 않는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

어 두는 것은 교화의 기회와 사회적응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

할 수형자를 반사회적 인간으로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에 수형자에 대한 교정의 사회화 즉, 사회 내 처우가 중요한 역할로 자리하게 되었으

며, 가석방제도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정 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형사정책

의 추세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0)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

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가석방 대상자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도소의 과

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

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 등 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제도의 비판적 견해 중 교활한 수형자의 악용 가능성은 가석방제도에서도 존재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 개선된 척 꾸미는 교활한 수형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듯,61) 형기단축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가야 할 부작용

59) 박영규, 앞의 글, pp.104.

60) 이정봉, 앞의 글, pp.392.

61) 배종대/홍영기, (2019), 형사정책, pp.462, 홍문사.

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형기 단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자격증의 취득 여부이다. 예컨대 토목, 건축, 조경, 용접 등 국가가 인정할 수 있

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석방 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수형 

시설 내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내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

축을 인정하고, 스페인의 경우처럼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즉, 20%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수형 시설 외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외 1일의 작업마다 

2일의 단축을 인정해야 한다. 시설 내 작업보다 시설 외 작업은 수형인이 아닌 일반인

과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축 일수를 가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또한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 내 작업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년에 73일을 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넷째, 교정교육의 참여이다. 근로의 참여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부

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정교육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정교육 참여는 형기 단

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형 시설 내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형기 단축 누

적 점수에 대한 삭감이다. 이를 통해 수형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형자가 

격정범으로 다시 수형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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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단축제도 또한 완벽한 제도라 할 수 없고 내재한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석

방제도와 병용한다면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에 그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즉 1년에 최대 73일까지만 형기 단축을 인정함으로써 가석방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

해야 하며, 형기 단축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해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

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을 위

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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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하나씩 붙어서 지켜준다는 신앙이 천주교에는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아버지 토빗을 대신해서 길을 떠나는 토비야 옆에 천사 라파엘이 함께 

합니다. 라파엘은, 길을 모르는 토비야 곁에서 잘 이끌어 줍니다.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

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토빗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토비야의 아내와 

토빗을 치유합니다. 라파엘이 이렇게 인도자, 치유자의 역할을 한 천사라면, 가브리엘

은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 탄생을 즈

카르야와 마리아에게 알리는 역할을 천사 가브리엘이 하지요. 천사라고 하면, 흔히 착한 

모습만 떠올리는데, 싸움꾼 천사도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는 사탄과 싸웁니다. 전쟁에서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악마와 싸우는 장면을 요한 묵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경에서는 그 밖에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도 있고, 소

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을 재촉하면서 구원하는 천사들도 나옵니다.

교도관이 천사라고?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칼럼



라파엘 천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치유하였듯이, 교도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어린 눈빛이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 응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 구

치소의 여러 장치나 시스템으로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도관의 그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오히려 더 살게 하는 의지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도관이 심

리 상담 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캄캄한 수용자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길을 제시해 줄 것

입니다.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름없는 천

사처럼, 외정문, 내정문을 지키는 교도관들도 있습니다. 낙담에 빠진 수용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민원과 업무를 하는 교도관들도 멸망 직전의 소돔 가운데 있는 롯의 가족들

을 끌어내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는 미카엘 천사

가 중요한 것처럼, 기동대도 천사의 역할입니다. 

1960년대 말, 사형 확정자들이 많던 시절, 사형 집행 전에 하느님이라도 알기를 바라면

서 하느님 말씀을 절박하게 마치 가브리엘 천사처럼 전하던 교도관의 행동으로 우리 위

원회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종교 담당 교도관들이 그 역할을 하겠지요. 

하지만 종교 담당 교도관들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따뜻한 마음을 품

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천사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내실 것입니다. 

아, 까먹지 않으셨죠? 사탄도 원래 천사였다는 것 말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거나, 아니

면 그 직무를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교도관, 참 중요한 직무입니다.

천사(天使)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듯,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뜻합

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인간에게 와, 길을 안내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뜻을 알립니다. 악마와 싸우기도 하고, 중요

한 장소를 지키기도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본성이 아니

라 직무라는 말은, 자신이 맡은 그 직무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천사라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는 타락천

사, 곧 악마일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디 한 존재였

는데, 천사 자신의 직무 왜곡 혹은 소홀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악마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는 신자를 만났습니다. 구속되어 신입 조사를 받을 때, 천주교

라고 답했더니, 조사를 맡은 교도관이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천주교 기도문을 쓰윽 건네주더랍니다. 그게 너무나 큰 위로였다고 하더군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랍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정 사목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강당에서 대규모로 만날 뿐입니다. 종종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짧습니다. 

반면에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을 참 밀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천사

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호를 하면서 수용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계호가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도관(矯導官),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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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

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쟁송의 일종이다. 교정시설의 경우 「행정심판법」제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인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어,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작위 위법 확

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소속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징벌처분 취소’와 관련하

여,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로 최근에 있었던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회의 재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 재결례

1. 절도 방조 사건(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관품 창고 작업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보관품 창고 작업자 A, B, C, D, E, 

F 총 7인은 같은 거실(가9동 1층 11호)에 수용되어 있었다. 

2023. 10.경 수용자 G가 피청구인 교정시설에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주류 2명이 

보관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보관품 창고 작업자들은 주류를 절취하여 수

용거실에서 마시기로 공모하였고, 2023. 12. 22.경 수용자 A와 B가 주도하여 해당 주

류를 절도하여 수용거실로 반입하였다. 

청구인은 반입된 주류를 마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류의 절취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

도 담당 근무자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17. 금치 21일의 처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4. 8. 14. 이 사건 징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주도한 주류 절취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같

은 거실에 있었을 뿐 절취한 주류를 마시지도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교정 판례

징벌처분 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동향
-2024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김소라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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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의 관련자인 A 내지 F의 진술조서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주

류 절취에 대해 사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일부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 공모에까지는 이르

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류 절취의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근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타인 소유의 양주를 허가 없이 보관품 창고에서 빼내어 수용거실로 반입한 후 마신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

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류의 절도행위 자체는 A와 B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

후에도 청구인은 절취된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절도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그러나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였다면 그러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형법상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

고, 이때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

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품창고의 작업자로서 타인의 보관품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자인데, A와 B가 보관품창고에

서 타인의 주류를 절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는 「형법」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의 방조행위에 해당

한다.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이 사건의 정범인 A와 B에게는 각 ‘금치 30일’과 

‘금치 25일’의 징벌이 부과되었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

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

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의 주류 절취행위를 방조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A 또

는 B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이 사건 징벌처분

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21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강제 사건(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7. 5. 22:00경 수용거실에서 수용자 A, B와 공모하여 같은 거실의 수

용자 C에게 A가 복용하는 척하고 뱉어내어 몰래 보관하였던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

을 강요하였고, C가 복용을 거부하자 청구인과 B는 C의 양 팔을 붙잡고 A는 C의 턱을 

잡고 입을 강제로 벌린 후 의약품을 입 안에 넣어 삼키도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1.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3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과 이 사건의 공범인 A와 B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 및 참고

인 D, E, F의 진술조서상 진술 내용의 일관성·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공범 A, B의 이 사

건 규율위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양 팔을 붙잡아 신체를 제압한 후 입을 벌리게 하여 의약품을 억지로 삼키게 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

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하며, 청구인 및 A, B 

총 3인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 행위를 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강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교정 판례



123교정 아카이브

징
벌
처
분 

유
형
별 

행
정
심
판 

재
결 

동
향  -

2
0
2
4
년 

서
울
지
방
교
정
청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재
결
례
를 

중
심
으
로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

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

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선동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징벌 집행 중이던 2024. 4. 24. 08:15경,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권리구

제 서신과 관련하여 구매한 등기우표를 지급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운동 중이던 

수용자들에게 “나 정도 되니까 징벌 중에 우표 구매하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거야. 직원

들 고소고발하고 코걸고 괴롭히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근무자 괴롭혀서 편지 다 

써”라고 말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수용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2.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8.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우표를 사려면 나처럼 근무자를 괴롭혀라”라

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다른 수용자들에게 

늘 근무자를 고소고발하고 협박하여 괴롭힘으로써 우표구매 등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된다는 취

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선동’이란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혹은 도면 또는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

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킬 결의를 조장시킬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법전출판사, 「법률

용어사전」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용자들에게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무

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반면 우표 구매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근무자를 괴롭히면 우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

의 언동을 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우표 구매를 위해 근무자에게 보고전·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조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 해당하

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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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각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여, 제215조 제2호에 따

라 각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인 ‘10

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최대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6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

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일과시간 취침 및 교도관의 직무방해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7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7. 24. 10:27경 및 14:05경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

이 취침을 하다가 담당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각 1차례씩 

2차례 발부받았고, 이틀 후인 7. 26. 14:10경 재차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세 번째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15:30경에도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담당 근무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되자, 거실 복도에서 다른 거실로 이동하는 근무자를 향해 “왜 거실

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며 큰 소리로 외쳐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가 해당 사유는 면담 사유로서 부적절

함을 교육하였음에도 재차“접견 대기실에서 사탕 먹던 민원과 교도관을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 금치 24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2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는 허리 디스크 및 항문질환으로 인해 자세가 쓰러

진 것일 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

4. 음란행위 및 강제추행 등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8. 13. 21:00경, 같은 달 15일 14:00경, 9. 19. 06:30경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거실의 수용자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왼손으로 치켜 올

리면서 ‘살 좀 빼라’라고 말하였고, 장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배를 주무르고 귀를 만

지면서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A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한 끝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제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0. 19. 징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금치 16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1.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가 피해자 A와 평소 친한 사이로, 장난을 친 것에 불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스스로 ①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살을 빼라고 하였고, ② 가슴을 왼손으

로 치켜 올리면서 살 좀 빼라고 하였으며, ③ A를 껴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사실이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

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 중 ‘A를 껴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

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행위(옆구리를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치켜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A가 청구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에 따른 징벌대상 행

위에 해당한다.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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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의와 권리구제 목적의 소장 면담신청일 뿐 교도관의 직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

복된 소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청구인은 허리 등 질환으로 인하여 자세가 쓰러졌던 것일 뿐이고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고 주

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시로 하의탈의하고 누워서 잠도 잤습니다. 

담당 근무자가 이에 대해 10회 이상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용복 하의를 탈의하

고 거실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엉덩이 환부 때문에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누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당근무자님이 지속적으로 누워있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나 계속적으로 누워있었고...”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의와 권리구제 목적의 소장 면담신청을 각 1회 한 것일 뿐 담

당 근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0%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웠고 근

무자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면담불

가능한 사유들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가 

알사탕을 섭취하며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며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자님의 

근무를 방해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직무방해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

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가 일과 시간에 누워있지 못하도록 한 지시

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허리 질

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 없이 근무자가 특정 수용자를 누워 있도록 허가할 경우 수용자 간의 차별 등 추가적인 문제 발

생 우려로 인해 담당 근무자가 임의로 수용자가 누워있도록 허가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담당 

근무자가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거듭 근무자의 지시에 불이행한 점

을 고려시, 청구인의 허리 질환 주장은 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23. 7. 24. 10:27경 및 14:05경, 이

틀 후인 7. 26. 14:10경 및 15:30경 무려 네 차례나 일과시간에 수용거실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

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미 다른 거실로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

고 있던 담당 근무자에게 “왜 거실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 

“알사탕을 먹은 직원을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라며 수 차례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로 인

해 해당 근무자가 직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음은 넉넉히 추단된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장 면담 신청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집행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에는 소장은 면담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담당 근무관이 앞서 수 차례 일과 시간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누워있을 수 없고 일과 시간에 눕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누워있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지시에 반하여 

일과 시간에 누워 있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소장 면담을 요구한 것은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

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고 외

친 행위는 정당한 면담요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에 따른 “교도관의 직

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

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10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26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24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

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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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원점검 방해 및 지시불이행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제17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8. 16. 14:30경 담당 근무자에게 자신의 코골이 문제로 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로부터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할 것을 지시받

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같은 날 16:35경 재차 거실 변경을 목적으로 인원 점검을 받

던 과정에서 번호를 구령하지 않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장님!”이라 소리치고, 

다른 거실의 점검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인

원 점검을 방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인원 점검이 종료된 직후 재차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에게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근무자의 지시

에 따르지 않은 채 거실 출실을 반복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3. 금치 15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25.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

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

며, ②‘인원점검방해’도 같은 거실 수용자로부터 모욕, 협박, 강요당한 피해 사실을 신

고하려는 의도였을 뿐 인원 점검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③ 자신의 행위는 순회점검 

교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부

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에서 청구인 스스로 인원점검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

고 말한 사실, 이후 근무자에게 호출통화장치 등을 눌러 재차 목적을 밝히지 않고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가) 인원점검 방해 행위 관련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 A로부터 “자다가 코를 골면 때

리고 쳐서 깨울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아 이를 신고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청구인에게 “코를 심하게 골면 깨울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청

구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협박당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인원 점검 시간에 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인원점검 시간 도중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담당 

교도관은 인원 점검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에 따른 “인원점검을 회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재차 호출한 것은 순회점검 교

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제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교정시설을 순회점검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

용자 청원 처리지침」제4조 제3항에서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

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정시설의 소속 교도관으로서 수용동을 순찰하는 교도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수용동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호출벨을 누른 행

위는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반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의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원점검이 끝난 후 재차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호출하여 호출 이유를 밝히지 않

은 채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

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0조 따르면 ‘조사수용’이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를 본 거실에서 분

리하여 다른 거실에 수용하는 절차로, ‘조사수용 통지서’는 이러한 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문서

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수용을 위해 조사수용 통지서상 임시 기

재된 것에 불과한 혐의 내용에 징벌위원회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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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에 따라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7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17

일 이상 22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5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

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일과시간 탈의 등 지시불이행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12. 4. 10:00경 수용거실 내에서 일과시간 중 취침으로 인해 담당 근

무자에게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

에서 수용복을 착용하지 않아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으며, 다음 날 

8: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가방에 A4용지를 넣어 의자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3차에 걸친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2. 14.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13

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1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후 어지러워

서 잠시 누워 있었을 뿐이고, ② 2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녁을 먹기 위해 관복

을 탈의하였을 뿐이며, ③ 3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닐 가방에 책, A4용, 공책, 

소송관련 서류 등이 들어있었을 뿐 의자를 불법으로 제작한 바 없으므로 허가 없는 물

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진술조서상 각 규율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

고 있으므로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피청구인은 각 규율위반행위를 평소 금지하는 지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각 규율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

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① 각 규율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이 있었는지, ② 그러한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한 것인

지, 그리고 ③ 청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일과시간에 누워있었던 행위

①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따라야 하고, 일과시

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② �이러한 일과시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해당한다. 특히 일과시간 중 취침하게 될 경우 취침시간에는 수면에 들지 못하여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게 될 우려

가 있으므로 일과시간 중 눕지 못하도록 하는 교도관의 지시는 정당하다. 

③ �피청구인은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잠시 누워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경

우에는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규율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나) 수용복 미착용 행위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실내생활시 평상복을 착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주간에 임의 탈의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

문”에 기재되어 있다. 

② �만약 수용복을 탈의하고 생활하게 될 경우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미관상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신 등을 내세워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복 미착용을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하다. 

③ �청구인은 거실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거실 수용자 전체가 탈의하였다고 주장하

나, 저녁식사와 탈의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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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청구인의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다) 비닐 가방으로 의자를 제작하여 그 위에 앉는 행위 

① �형집행법령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에 명시적으로 수용거실 내 물건을 쌓은 후 그 위에 앉는 행

위를 금지하는 지시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 차례 비닐 가

방에 앉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도관은 구금시설이 가진 본래의 성격상 질

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폭넓게 수용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0588 판결)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② �비닐 가방의 본래적 용도가 물건을 담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닐 가방에 책, A4용지, 공책 

등을 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다. 다만 교정시설 내 의자 등의 

가구로 인한 금지물품 은닉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수면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교정

시설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좌식 생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 그 위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또는 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Ⅲ. 맺음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청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장점들을 악용하여 자신의 수용생활 편의 요구 또는 직

원 괴롭히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최근 10년 간 300건에서 6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들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이례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 900여 건이 접수되어 연말에

는 각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최초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는 특히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접수건(2024. 11. 현재 540여 

건)의 폭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540여 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100여 건은 

특정 수용자 1인이 청구한 것이며, 청구 내용은 대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

송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더불어 담당 직원들을 괴롭히

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특정 소수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은 위원회의 업무 폭증

으로 인한 전체 심사업무의 지연을 낳고 있으며, 이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다른 수용자

들의 심사받을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제32조의 2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

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고, ②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

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한해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 건수의 

증가 추이 및 특정 수용자의 제도 악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설된 제도들이 교정시

설 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용자들은 교정

시설 내에서 생활함으로써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24시간 내내 접하고 있는 관계로 일

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는 청구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일

반법인 「행정심판법」에서 이러한 특이성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교정시설 및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행

정심판에 있어서도 형집행법상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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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참석

교정본부     N  /   E   /   W  /   S

’24년 10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개최법무부 장관, 부산(교)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일시·장소	 11. 1.(금) 14:30, 부산(교)

방  문  자 	 장관, 본부장, 대변인, 교정기획과장 등

주요 내용	 �- 마약사범 재활 교육 운영 경과 및 실태점검 

- 교도작업장 등 안전관리 현장 점검 등 

일시·장소	 11.16.(토)∼11.22.(금), 홍콩

참  석  자 	� 본부장, 교정기획과장 등 13명

주요 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정행정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일시·장소	 11. 25.(월) 11:20, 본부장실

대  상  자 	� - (우수 수사관) 서울동부(구)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이석민 

- (우수 정보관) 서울남부(구)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고정빈 

※ 격려금 및 증서 수여

일시·장소	 11. 29.(금) 14:00, 서울동부(구) 대회의실

참  석  자 	� - (내부위원) 교정정책단장   

-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9명

주요 내용	� 시설 참관 및 회의 안건 토의 

+ 교정본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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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20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수원구치소는 11월 18일부터 3일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원구치소 교정협의회 김민주 사무

총장이 운영하는 룸비니 쉼터에서 진행되었다. 직원 및 교정위

원들이 직접 김장을 했으며, 수용자 가족 79가구에 각각 15kg

씩 전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제2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2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유중 위원장

을 비롯하여 10명의 내·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수용자의 효과적

인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주제로 현안 발의 및 토의를 가졌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시설 확인 및 통합 대응 체계 확립
인천미추홀소방서 소속 직원 20명이 11월 20일 인천구치소를 방

문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 내

부의 소방시설, 대피 시설, 대피 장소 및 종합통제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국가보훈부 주관, <유튜브 슛포러브>의 커피차 이벤트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0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제복근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슛포러브>

에 출연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정민원콜센터 장민우 주임

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커피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최제영 서

울지방교정청장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해당 영상의 많은 시청을 

격려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현장방문
서울구치소는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

관을 실시하였다. 서울구치소 업무현황 소개와 참관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관 후에는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가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동안양세무서 대상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0월 11일 동안양세무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 참관 이외에도 일반인

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보호장비 체험을 하는 등 색

다른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교정기관     N  /   E   /   W  /   S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조영진

모범 수형자 봉사활동 실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는 10월 17일 모범 수형자들과 함

께 아동복지시설인 ‘오류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배수구 청소, 외부 시설 정비, 잡초 제거 등의 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홍민우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하여 화성시 남양소방서(남양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상황에 대한 기관 자위소방대

의 대처능력과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참관
의정부지검 단성한 고양지청장이 11월 5일 의정부교도소를 방

문했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구내 시설을 참관하고 기동순찰팀

의 체포 진압술 시연 등을 관람했다. 또한 참관을 통하여 대책 

마련 및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기관     N  /   E   /   W  /   S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여주교도소는 11월 14일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

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하반기 취창업지원 주요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와 허그일자리지

원 사업 강화, 2025년 교정작품 전시회 시행기관 등을 주제로 

토의하였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청소년 직업체험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6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홍천지구위

원회와 홍천중학교 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

번 참관은 청소년들에게 춘천교도소와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소개하는 진로체험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원주소방서 참관
원주교도소는 11월 26일 원주소방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

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원주교도소 홍보영상 시청, 전자

경비시스템 소개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구

내 참관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수용자들의 생활공간을 확인

함으로써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 교정기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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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강원영동병무지청 참관 행사
강릉교도소는 11월 7일 강원영동병무지청 직원들을 초청하여 

교정시설을 참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강원영동병무지

청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 거실을 둘러보고, 교정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주한 미국 대사관 대상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11월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환경 등 처우에 대한 실태확인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관

자들은 교육센터장 등을 견학하였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카타르 내부무 대표단 참관 행사
강원북부교도소에 11월 22일 카타르 내무부 대표단 등 15명이 

방문하여 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카타르 내무부 대표단은 교

정시설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중앙통제실, 희망광장, 자치수

용동, 접견실 등을 참관했다.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합동 소방훈련 실시
평택지소는 11월 1일 청사내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

다. 이번 훈련은 관내 소방서인 세교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하

였으며, 자위소방대 편성과 행동 요령을 익히고, 화재진압 장

비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화재 시 대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

추었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1박 2일 가족 사랑 캠프 시행 
소망교도소는 11월 12일부터 1박 2일 동안 수형자들의 부모

님을 초청해 2024년 ‘제3회 소망 가족 사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취지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고위직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11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포함)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

방하고, 대응능력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참관 실시
대구교도소는 11월 14일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40명

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전

공 지식 및 직업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교정기관     N  /   E   /   W  /   S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

졌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의 적극적인 헌혈 행사 

참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무연고 위령 미사 실시
천주교안동교구 교정사목은 11월 6일 경북북부교정기관 무연

고자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며 세상을 떠난 무연

고 수용자 영혼이 안식을 얻길 기도했다. 무연고 묘지는 경북북

부교정기관에서 사망한 수용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교도소 부

지 내에 묘역을 만들어 매장하면서 조성하게 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청렴 캠페인 및 환경미화 행사 실시
창원교도소는 11월 1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및 민원인주차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 등 20명은 청렴 

슬로건 어깨띠를 착용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기관을 방문한 민

원인들에게 청렴 인식이 전해지도록 노력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는 11월 13일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33명을 초청하여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자들은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되고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교정시설 참관
포항교도소는 11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원장 등 22

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현황 소개, 교정 

홍보영상 시청, 시설 참관 및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수용

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

이 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의무교도대원 체육대회
진주교도소는 11월 4일 의무교도대원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족구, 피구, 단

체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을 즐김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소통이 적었던 대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유익한 시

간을 보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대구구치소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장기자랑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어울림 한마당은 직원뿐만 아니

라 의무교도대원들도 함께 참여해 숨겨왔던 본인의 장기를 선

보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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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0명은 11월 7일 경북직업훈련교도

소를 참관하여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관단은 

합동청사 옥상에서 교도소 전체를 둘러본 후 직업훈련공관, 종

교관, 문화복지관 등 구내·외 시설을 참관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안동교도소는 11월 13일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민간 자원봉사자 애로사

항 청취 및 정책 의견 수렴과, 교화 활동 역량 제고 등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소방 훈련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14일 소방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영

성 소장은 이날 훈련이 끝나고 “오늘 훈련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

란다.”라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소년수형자 4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2025학년도 대학수능학능시험에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4명이 응시하였다. 이날 시험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행되었으며, 김천교육지원청과 율곡·성의고등학교

시험감독관, 김천소년교도소 보안요원의 감독하에 시행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부서별 체육행사 사진 콘테스트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부서별 자체 체육 행사 및 사진 콘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서별 체육행사 시 촬영한 단체 사진 우수 

부서를 선정 후 포상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11월 1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후원 등 수

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1월 6일 출소를 앞둔 구직 수형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2024년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

자 1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채용면접을 실시, 6명의 취업을 약

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외

부 강사를 초빙하여 준법 교육, 성·인권 교육 및 악기(오카리나) 

체험,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교정협의회 작품 전시회 개최
밀양구치소는 11월 1일 작가 윤필 이종재 님의 협조를 받아, 제1

회 교정협의회 작품 전시회 ‘인연’을 개최했다. 작가의 시와 그림

을 통해서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였으며, 판

매된 작품의 수익금은 불우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소란·난동 진압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11월 21일 수용자 소란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를 확립하기 위하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무별 

행동 절차와 대응 매뉴얼 등을 숙지하였고, 인권보호와 증거자

료 확보를 위한 채증장비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

간이 되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거창구치소는 11월 15일 청년인턴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

식은 감사패 전달,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마쳤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9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살피

고 돌보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

의 일환으로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천양원(보육

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진행

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대전고등법원 양형실무연구회 판사들 참관 행사 
대전교도소는 11월 4일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등 23명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을 통해 대전고

등법원 양형실무연구회 회원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교정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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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새 희망 김장 나눔 행사’ 통해 지역 사회에 사랑 나눠
청주교도소는 11월 18일 교도소 내에서 ‘새 희망 김장 나눔 행

사’를 열었다. 이날 수형자들은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 

미혼모의 집 등 사회배려계층에 김치를 기부하며 뜻깊은 시간

을 가졌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신규직원 임용 및 전입 직원 환영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1월 4일 신규직원 임용 및 전입 직원 환영식을 

진행하였다. 신규임용 직원들은 앞으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

람을 갖고 사명을 다하도록 공무원 선서를 하였으며, 선배들은 

신규임용 및 전입직원을 축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취업지원 협의회 정기회의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21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취업지원 협의회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

안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공주 공산성로타리 클럽 교정시설 참관
공주교도소는 11월 13일 지역사회 봉사클럽인 공산성로타리클

럽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공산성로타리클

럽은 그간 혹서기 수용자 아이스크림 후원을 하는 등 교정교화

에 이바지한 바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충주구치소는 11월 21일 ‘2024년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대현하이텍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출소예정자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는 11월 18일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 정착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여업체와 수형자 간 1:1 채용면접, 취업·창업 지원 교

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21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

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천안개방교

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되었다.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서산지소는 11월 13일 취업지원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하반기 취

업지원협의회에는 수용자 취업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직원 사격훈련 실시
논산지소는 11월 7일 2024년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

련은 육군 3585부대 1대대의 협조를 받아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루어졌고 논산지소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훈련 결과, 사격 우

수 직원으로 1위 교도 정완규, 2위 교도 이윤상, 3위 교도 김미

연(女) 3명이 선정되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0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을 실시하였다.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PC 등의 보안관리 방

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

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법무보호의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기부식 
광주교도소는 11월 14일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로

부터 돼지고기 400kg, 소고기 50kg을 기부받았다. 김도형 소장

은 “이번 기부가 수용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교정교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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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이재화

이재화 교위는 2000년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교도소)에 임용되어 25년간 투철한 국가

관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2015년부터 봉사동아리 천사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 이호진

이호진 교도는 현재 보안과 접견팀에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보안과 변호인 접견 근무를 명 받아 근무하던 중, 민원인이 접견실 

내로 휴대 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포착하여 즉시 중지시키는 

등 민원인 불법 촬영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교위 류태주 

류태주 교위는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시행기관인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소속 직원으로

서 주최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 수립 계획에 따라 전시회 홍보, 출품작 관리 및 배치, 방문객 

안내, 개관식 준비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에 10월 25일 열린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제주교도소 교사 정상호

정상호 교사는 총무과 자비구매업무 담당자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필요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모범 공무원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전북개발공사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5일 전북개발공사 소속 직원 2명을 대상으

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은 이날 참관을 통

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김성동 순천지청장 초청 직원 대상 특강
순천교도소는 11월 11일 김성동 순천지청장을 강사로 초청하

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의 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강

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성동 순천지청장은 교정행정의 사회

적, 국가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

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신원목 마을 주민 참관 행사 
목포교도소는 11월 21일 관내 신원목 마을 주민 18명을 대상으

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용접훈련장, 농기계정비 훈련

장, 자치수용동, 가족접견실 등을 참관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가졌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11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

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

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11월 20일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는 등 봉사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

번 헌혈은 동절기 혈액 보유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에 응급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마약수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장흥교도소는 11월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직원들과 

마약수사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

면 마약거래 및 외국인 마약범죄 등 마약류범죄에 대한 유기적

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해남군 주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해남교도소는 11월 22일, 해남군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기부 시 답례품을 증

정하며 많은 직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사격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11월 20일 육군 제8098부대(105연대) 3대대 실

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모든 직원

이 참여했으며, 사격 실시 전 사격 방법과 안전 수칙, 총기 조작, 

미작동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 교정기관 NEWS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천 원권 발송

독자마당

당근

종

커피잔

선물상자

눈결정체

사슴

곰인형

아이스크림

가로등

지팡이




